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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 unir 

생활 속 전기안전 점검， 이렇게 하면 참 쉽다! 

H 누전차단기는 월 1회 이상 점검 

■ 전선이나 차단기는 적정 용량에 맞게 사용 

■ 낡은 전기시설은 즉시 교체 

□ 비올 때 가로등，신호등 옥외광고물 근처에 접근 금지 
因 건설공사 및 이삿짐을 옮길 때에는 
고압선에 닿지 않도록 주의 

전 국민의 전기절약으로 전력위기를 극복해 나갑시다. 

실내 냉방온도 28 °C 이상 유지 
전력사용 피크대(오후 2시~5시) 냉방기 가동 자제 
사용하지 않는 전원 플러그 뽑기 
_ 가전제품 절전사용 요령 실천 



전기안전 블로그 I NAVER 


blog.naver.com/kescomiri 


h 선도기업， 胃-한 고객，@명나는 일터 

KElllCO 상축전기안전공사 

" ’ KOREA ELECTRICAL SAFETY CORPORATION 

www.kesco.or.kr 






















함경부 그 2 



제관온도 2 °C 


쿨맵시의 피|션과학 

통기성과 환기성을 도와주는 굴뚝효과와 펌프질 효과로 
체열과 땀을 쉽게 배출시켜 체감온도를 2 °C 낮춰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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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맵서의 1석3조 호과 

쿨맵시는 냉방비 절약, 냉방병 예방， 

온실가스 감축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全 


쿨맵 A | 신택 노하우 

가볍고 얇은 옷감과 밝은 계통의 
의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 주의 공감 

국민이 정부활동의 중심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 


정부 3.0 은 간 호5을 가지고 天/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mon 그 성공 여부는 미래 정부의 모습과 운영방식， 
서비스 전달체계 등에 대한 기존의 관성적 사고를 뛰어넘는 
상상력에 달려 있다. 이는 일부 공무원으/ 몫이 아니고 
우리 ^^가 함께하는 집단감성(感性)을 요구한다. 


o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 속도가 숨 가쁘다. 이 변화는 정부와 국민 간의 관계를 현재에 머 
물게 하지 않는다. 특히 정부의 속성에 대해서는 밑바닥부터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국가 중 자살률 • 이혼율이 가장 높다. 국민행복지 
수는 150여 개 국가 중 97위에 머문다. 국격은 몰라보게 달라졌지만，그 사이 국민의 행복과 
만족감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다. 이러한 실상은 정부가 이끌고 국민이 따르는 기존의 정부 
운용 방식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궁극적으로 정부 신뢰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다. 

사실 정책 실패의 중요한 요인인 부처 간 칸막이가 존재하는 한 신속하고 이음새 없는 정 
책 대응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지식기반의 과학적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정부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것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문제의식하에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정부와 국민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국민 입장에 
서 정부를 거꾸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바로 정부 3.0 이다. 정부 3.0 은 부처 간의 벽을 허물며，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국민 개개인이 원하는 서비스나 정보를 맞춤형으 
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점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부 3.0 은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며，그 핵심은 사람이다. 형식적으로 국민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정부 활동의 중심으로 삼자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3.0 은 기존의 비정상적인 행정을 정상화시키려는 박 
근혜정부 행정개혁의 철학이며 청사진이다. 얼마 전 열린 ‘정부 
3.0 비전 선포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가전 정보를 투명 
하게 공개하고，국민을 중심에 두는 행정이 되도록 정부운용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정부 개혁을 국민 
에게 직접 약속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국민의 기대가 
크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의 모습，속성，그리고 지향점 등에 대 
한 올바른 인식과 준비다. 

정부 3.0 이 스스로 만들어진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국민을 중심에 두는 정부로 환골탈태 
하려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행정문화를 바꿔야 한다.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 
마음으로 공직자 스스로가 국민을 배려하며，국민을 위한 마음가짐을 내면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 3.0 은 긴 호흡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개념이다. 그 성공 여부는 
미래 정부의 모습과 운영방식，서비스 전달체계 등에 대한 기존의 관성적 사고를 뛰어넘는 상 
상력에 달려 있다. 이는 일부 공무원의 몫이 아니고，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집단감성(感性)을 
요구한다. 정부 3.0 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행복한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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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6월 2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북대청에서 열린 
양국 정상 청년대표단 접견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위클리 공감〉이번 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사진, 일러스트，만화는 이용할 수 없 
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륵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 
01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 . kogl . 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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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내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등는 주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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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PI ^ 〈위클리 공감〉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내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7월 22일(월) 오전까지 

TT ^LJ 『「會 > gonggam@korea.kr 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71사, 71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 I II _ 보내주시면 〈위클리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내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문하상품권을보내드립내다. 


〈위클리 공감> 이기새 



중국 국빈방문 계기로 양국 관계 더욱 단단해지길 

제가 일하는 회사 고객센터에 이따금 외국인도 오시는데 안내를 헤드리면 우 
리말로 “감사합니다”라고 곧잘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 
요. 공감 215호의 ‘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성명은 양국관계 미래 청 

사진 될 것’ 구 I사를 읽으며 박 대통령의 국빈방문 ， I간 중 시종일관 위풍당당했 
을 모습01 떠올라 흐뭇했습니다. 유창한 중국어 연설로 호평을 받은 칭하대(淸 
華大) 강연 역시 준 tl I된 대통령임을 보여준 예라 생각합니다. 이번 중국 국빈방 
문을 계7 ᅵ로 한 ■ 중 관계7 ᅡ 더욱 단단해지길 소망합니다. 


알려드립니다 

〈‘댓글에 답글，코너 신설!!〉 〈위클리 공감〉의독자참여 기회가더 
욱 다양해지고 편리해집니다. 공감과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o I 나 SNS 
에 접속해서 정부 정책01나 ， I 사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담당 ， I 자나 정부 관계자들의 친절한 답글을 받0 ᅡ 보실 수 있습니다. 

공^■코리아 www.korea.kr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 gonggam.korea.kr 

위클리 공감 블로그 koreablog.korea.kr 

위클리 공감 트위터 @weeklygonggam 

위클리 공감 페이스북 www.facebook.com/wegonggam 

독자 01메일 jjsmall@korea.kr 

우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주소는 5쪽 오른쪽 하단을 참고). 


이런 기사 써주세요 

독자 수필 코너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콘텐츠가 많은데 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코너구 卜 독자편지 말고는 없는 것 갈습니다. 독자 수필 공간01 
생기면 독자 참여도 늘어나고〈공감〉에 읽을거리도 다양해질 것이라 생각합 
니다. 홍경석(경비원 ■ 대전서구탄방동) 


Q 因■■탭因 

외국 참전용사들의 희생 잊지 말아야 

〈공감〉215호에서 남아공 참전용사의 손녀에게 한국 공군 장교들01 장학금 
을 지원했다는 기사를 읽고 감동했습니다. 60여 년 전 먼 타국에서 이름도 
모르는 한국을 지키기 위해 청춘과 생명을 희생한 참전용사들의 도움01 있 
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느새 도움을 
주는 나라7ᅡ 되었다는 데 자부심을느끼며, 그날의 y |극01 다시 일어나지 않 
도록 안보의식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이응석 (직장인 ■ 서울서초구 서초동) 


여성의 버팀목 될 ‘한국여성의전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한국여성의전하에 대해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는데 215호〈공감〉에서 읽을 수 있어 반가웠습니다. 다수의 여성들 
01 제대로 된 상담 치료를 받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가 폭력에 취약한 한국 여성을보호하고 여성01 의지할수 있는 든든한 버팀 
목01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대악 근절뿐만 0 ᅡ니 라 여성폭력 문제도 정부7 누 
힘씨서 해결해줬으면 합니다. 김명원 (학생 ■ 서울강북구수유 2 동) 


재취업 성공 여성들 보며 흐뭇 

215호 ‘나이와 장애 넘어 꿈을 찾았어요’를 읽고 새로일하기센터의 도움으 
로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들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그에 맞 
는 일자근 p ᅡ 거의 없고 더구나 장애인들에게는 재취업의 문01 더욱 좁으니 
답답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해 도움을 주고 있어 다행입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임 
신 • 육아 • 가사 • 질병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 기회가늘어 
나길 기대해봅니다. 우정렬(교사 ■ 부산중구보수동) 


〈우화정> 기사 읽고 한여름 밤 꿈결 갈은 여행 

〈공감〉214호의 ‘고택에서의 하룻밤’ 71사를 읽고 한여름 밤의 꿈결 갈은 여 
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꽃비가 내리는 정자’라는 곱디고운 이름의 별칭과 
같이 고풍스럽고 단아함이 가득 찬 사운고택 우화정(雨花事)에서의 하릇 
밤을 통해 초여름 이른 무더위에 지쳐 있던 몸에 활기를 가득 불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호에서도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구석구석 아름다운 여행 
지를 돌며 시원한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 I사 부탁드립 
니 다. 조한석 (직장인 - 경 7 1 의정부시 오목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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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맞이기 



알림 


제35회 에너지절약작품공모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모 
전을 실천스토리, UCC, 웹툰, 포스터 - 디자 
인 등 4개 분야로 나눠 개최합니다. 에너지 
절약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01라면 누구 
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응모주제 ►가정，학교，사회에서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홍보하는 내용 

►전력 피크 및 전력 부족의 심각성 홍보를 통해 전71절약에 71여할 수 있는 
내용 

►생활 속 7 ᅡ전제품을 AD ᅡ트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전력 피크를 
챙71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 
응모분야 실천스토리, UCC, 웹툰, 포스터 - 디자인(자세한 제출 양식은 홈페01지 
^조) 

응모기간 8월30일오후5시까지 

응모방법 온라인 접수(공모전 홈페0 |x | www.energycontest.or.kr) 

시상내역 각부문의 대상(산업부장관상) 시상내역은 다음과 갈습니다. 

(대상 외 최우수상 ■ 우수상 • 가작 _ 절전상 부문 시상내역은 홈페이지 참조) 
►실천스토리 : 초 ■ 중 ■ 고 학생 부문 및 일반 부문(각 1편 ■ 100만원) 

►UCC 부문 : 초 ■ 중 ■ 고 학생 (1 편 -100만원)，대학 - 일반 (1 편 - 300만원) 
►웹툰 부문: 1편 300만원 

►포스터 ■ 디자인 부문 : 초 ■ 중 ■ 고 학생 (1 편 ■ 200만원)， 

대학 ■ 일반 (1 편 ■ 300만원) 

►지도교사상 부문: 공단01사장상 (3 명 ■ 각 50만원) 

문의 공모전운영사무국 s 02-6395-3127 


녹색기후기금 로고를 만들어주세요 

녹색기후기금 (GCF) 의 가치와 목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로고를 공모합니다. 환경을 사랑하고 
71후 변화 위7 ᅵ를 극복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많 
은 참여 바랍니다. 


■P 


응모자격 만18세이상25세이하의개인또는단체 
응모기간 7월28일까지 

응모방법 logo@gdund.net 으로 소정 양식의 지원서, 디자인 파일, 디자인 설명문 제 
출(天 WI 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cfund.net) 의 SECRETARIAT 메뉴에서 
LOGO C0MPET1T0N 을 방문해 확인 b 卜랍니다) 

당선자발표 당선자는 9월 녹색71후71금 01사회에 초청되어 로고를 발표합니다. 

당선작과 당선자 01름은녹색71후71금본부에 전시됩니다. 

문의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실 면 044-201-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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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의 답을 ‘공감 낱말맞히구 1216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7월 22일 오전까지 jjsmall @ korea.kr 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아이폰 ‘정책 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 누로 풀이 

2 그날그날 겪은 일01나 생각 느낌 따위를 적는 장부. 

3 필요해서 사거나 얻고자 하는 사람.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 
한민국을 만들71 위한 OOO 맞춤형 서 H I스 제공.” 

4 “공공정보의 개방과공유, ‘003.0’ 시대가 열립니다.” 

6 십01시(十그時)의 아홉째 사 오후 세 시에서 다섯 시까자 

8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나 대규모 사업정보, 국 
가 ■ 지방 재정정보 등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사전 oo 가 대 
폭확대됩니다； 

9 걱정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편히 가잠 

세로 풀이 

1 멀고먼길.또는그런노정. 

2 “OOO 창출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중요한일이다； 

3 국가, 민족, 개인 등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신. 

5 71름에 부쳐서 만드는 빈대떡, 저냐, 누름적 갈은 음삭 . 

7 당나라의 수도, 중국 서부 대개발의 거점, 진시황릉 병마용 
갱, 박근혜 대통령 방문…어디일까요? 

8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정보)를 대대적으로 개방해 기 
관 간 OO 는 물론 국민과 71업01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위클리 공감〉214호 (6 월 24일) ‘공감 낱말맞히기’ 정답 

가로 1 장마 3 풍수해 5 도산 7 바리 8 이태 9 블랙아웃 
세로 2 마라도 3 풍력 4 해파리 6 산사태 7 바이블 8 이웃 

〈위클리 공감〉214호 ‘공감 낱말맞히기’ 당첨자 

김옥수(경 7 1 하남시 역말로) 양인경(전남 순천시 조례동) 

윤진옥 (대전 중구 당디로) 01 차현 (경 7 1 양평군 양평읍) 

정택용 (강원 속초시만천8길)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적어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위클리 공감〉담당자 앞) 

(우: 11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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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H | 스산업도 제조업 수준 지원한다 

금융 ■세제 등 지원 강화로 신성장동력에 걸맞은 경쟁력 확보 



가수 싸이의 홀로그램 영상이 등장하는 공연 장면. 서비스산업 대책을 내놓은 정부는 홀로그램 공연처럼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콘텐츠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O 저성장 시대를 맞아 다른 산업 분야가 제자리걸음인 데 비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분야가 바로 서비스산업이다 그 
러나 신성장동력이 되어야 할 서비스 분야가 제조업에 비해 상대 
적으로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밤고 있다. 

7월 4일 정부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 i 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 
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가 
마련한 이번 대책은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과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포함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포괄적이고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큰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게 
됐다”며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우리 경제의 명운과 관계 
된다고 인식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프라 확충，유망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현장애로 
해결，갈등과제 검토 등 네 가지를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의 원칙 
으로 삼고 중장기적 • 단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질 
의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하고，산업의 경쟁 
력을 높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양 
대^표다. 

먼저 서비스산업의 세제 • 금융제도 운영상 차별받아 오던 부 
분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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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투자 세액공제’ 대상의 서비스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 
았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매각해 발생한 기술이전소득에는 소 
득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인정하는 등 연구개발 ( R & D ) 에 대 
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MICE (회의，포상관광， 
컨벤션，전시회) 산업과 관광산업도 외국인이 국내에서 서비스 
를 구매해 경제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엄연한 서비스 수출산 
업이다.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김준하 사무관은 “제조업의 상품 수출 
만 금융지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수 
줄에 대해서도 상품 수줄과 마찬가지로 수줄 금융지원이 가능해 
전다”고 밝혔다. 서비스업은 자산가치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 때 
문에 금융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지식자산 평가모 
형’을 도입해 문화나 콘텐츠 등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도 기술신용 
보증을^대^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 
력도 수반된다. 서비스 명장을 국민스타로 만들고 KS 표준과 같 
은 기업인증에도 서비스 분야를 확대해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정 
보 제공 효과도 거둔다는 것이다. 다른 분야 못지않게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 서비스산업이다.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급 서비스인력을 육성한다. 소프트웨어 . ICT (정보기 
술통신) 분야의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추가 지정하고 폴리텍대학 
에 유망 분야를 신설하는 계획이다. 

산업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들，즉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됐다. 모바일서베이，빅데이터 분석과 같이 
신규 융합 서비스에 뛰어든 벤처기업에 초기 판로를 확보해주기 
위해 신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IT (정보기술) 솔루션을 개발 
해 보급하고，배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영화 등의 콘텐츠에도 
제작자금을 지원하는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제도:를 도입 
한다. 도시공원 안에 바비큐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공원 활용도를 높여 레저 • 스포츠 관련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 
기 위해서다. 

글로벌 프로젝트엔 보증 - 융자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콘텐츠 산업 진흥 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홀로그램 공연，스마트클래스와 같이 ICT 기 
술이 결합된 융합 콘텐츠 개발을 촉진한다는 내용이다. 또 콘텐 
츠코리아랩을 전국적으로 늘려 창조경제에 도전하는 사람을 지 


O 서비스업 발전 기본방향 


정책목표 


( ~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70% 달성 71여 


o 생산성 제고 및 고부7 ᅡ7 ᅡ치 산업으로 육성 

V _ 




추진방향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 

유망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세제 ■금융 ■제도운영상차별개선 

• 콘텐츠，정보보호산업，관광， 

e 인력양성 • 사업화지원 추진 

사업서비스, 문화 • 예술 등 

서비스업 현장애로 신속 해결 

사회적 합의 통한 갈등과제 검토 

。현장애로 사항 지속 발굴 ■ 개선 

@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단계별로 추진 


추진체게 


원한다. 미래부 방송통신콘텐츠과 공진호 사무관은 “아이디어를 
가전 사람에게 그것을 실현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창 
업 • 창작을 기획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법률 • 회계 시스 
템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류 열기에 힘입어 음악•게임 등 우리나라 콘텐츠의 해외 수 
출이 늘면서 올해 30억 달러 규모의 흑자가 예상된다. 앞으로는 
정부가 글로벌 콘텐츠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 • 융자 지원을 강화 
하고 마케팅 투자 전담펀드를 신규 조성해 해외 진출에 대한 자 
금지원을 확대한다.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초상재산 
권 • 저작권 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사이버공간은 창조경제가 뿌리내릴 수 있는 혁신의 무대지만 
보안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최근 지적받고 있다. 미래부는 정보 
보호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로드멤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코디네 
이터’를 육성하는 등 정보보호 산업을 키워내 국내시장을 2017년 
까지 2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안전문가 양성 특별교육 프로 
그램 등을 통해 전문인력도 대거 양산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관 
계부처 협업을통해 서비스산업 분야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단계 
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0 글 ■ 박미소 기자 


성과관리 강화 
[정기점검 •평가] 


「서비스산업발전 T / F 」 
^시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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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땐 현장서 체포 
재범률 2017년까지 20% 낮춘다 

가정폭력 방지대책’ 마련… 감호위탁 때 피해자는 가해자와 분리해 보호 


# 1 김피해(가명)씨의 남편은 평소 직장 동료 앞에서도 욕설•폭 
력을 일삼았다. 심지어는 임신 8개월 때도 근무지로 찾아와 김 
씨를 때리려 했다. 직장 동료들이 말리는 틈에 몸을 피하자 남 
편은 김씨를 따라와 계단에서 밀었다. 시부모에게 "남편이 폭력 
을 행사한다"고 했지만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다"며 믿어주지 
않았다. 

# 2. 이아파(가명)씨는 남편의 잇따른 가정폭력으로 고민이 많 
았다. 하지만 지인 등 주변에서는 "계속 참고 살아라. 남편이 화 
가 났을 때는 건드리지 말아라" 등의 조언뿐이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씨는 한없는 무기력감만 느꼈다. 

한국여성의전화에서 받은 실제 상담사례다. 가정폭력 상황에서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을 보여준다. 지인 •가족들에게 하소연해도 
별다른 대안이 없어 피해자는 2중 3중의 고통에 시달린다. 2010 
년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여성 중 62.7 퍼센 
트는 외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에 대 
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가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안을 6월 28일 
발표했다. 가정폭력 재범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무조정 
실 •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8개 관계부처가 협력해 마련 한 
대책이다. 장기적 목표는 2017년까지 가정폭력 재범률을 20퍼 
센트 낮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초기 
대응 및 처벌강화，피해자 및 가족 보호 확대 등 3가지 세부 계 
획을 세웠다. 

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의 핵심은 교육이다. 먼저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강화된다. 내년부터 가정폭력 의무교육 대 



상기관을 늘리고 교육의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기존 의무교육 대상기관은 각급 학교에 불과했다. 여기에 국가기 
관 •지자체 • 공공기관을 추가한 것이다. 올해부터는 성인권(가정 
폭력 • 성폭력 • 성매매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인권) 교육이 확대 
된다. 교육 대상은 지난해 4개 시 •도에서 올해 5개 시 •도로 늘어 


났고，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4월에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에 필요한 매뉴얼도 만들었다. 경찰• 검찰• 법원에 대해서도 가정 
폭력 사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한다. 

가해자에 대한 교정도 예방체계 내실화의 중요 부분이다. 오 
래전부터 문제로 제기돼왔던 ‘감호위탁’ 제도를 개선한다. 감호위 
탁이란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가정폭력 피해자 보 
호시설’에 감호위탁해 사실상 같은 공간을 사용케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제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감호위탁을 법무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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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지정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지정해 피해자와 함께 있지 않도 
록^다. 

근본적인 대책도 나왔다. 가정폭력 가해자 중 음주 • 중독 • 정 
신질환자가 많은 것을 감안해 이들을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 ‘중 
독 예방 •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국가중독관 
리위원회를설치하고중독예방기본계획을세울예정이다. 알코 
올중독자의 경우 알코올상담센터의 사례관리를 강화해 음주로 
인한 가정폭력을 예방한다.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기 위해 절 
주 및 음주폐해 예방 공익광고를 만들고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 
이다. 

가정폭력 현장에서의 초기대응과 긴급구호 체계는 가해자에 
게 엄격해졌다. 경찰관 현장출입조사와 접근금지명령을 가정폭 
력 가해자가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한 가정폭력을 행사하면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가해자가 취한 상태인 경우 경찰관서 또는 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이내 분리조치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상습범이나 흉기를 사용한 가정폭력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이주여성 • 어린이 • 장애인 대상으로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는 더욱 엄격히 적용해 수사 이후 피해자 
에게 보복하거나 반복할 시 엄정 대응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 
하지 않는 단순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가정보호 사건으 
로 송치하게 된다. 

초기대응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늘었다. 사건현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관이 전문상담가와동행해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를 배려해 가해자의 자 
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한다. 올해 8월까지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전문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피해 후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서는 상담 기능과 
시설을 확대한다. 경찰과 지자체，병원을 연계해 공동 대응한다. 
경찰은 초동조치，지자체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병원은 
치료 및 임시보호장소를 제공하는 식이다. 

또한 피해자의 긴급구조를돕기 위해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의 기능이 강화된다. 1366센터 내 긴급피난처 공간과 현장상담 
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과 피해자 자 
활을 위한 주거지원시설도 확대한다. 가족보호시설은 지난해 8 
개소에서 올해 16개소로，주거지원시설은 지난해 116호에서 올 
해 156 호로 늘어난다. 0 글 ■ 남형도 7 1 자 


O 기혼여성 신체폭력 피해율 



한국2010 영국2007 일본2004 


출처 ■ 8개부처합동 

© 가정폭력 재범률 


단위:% 



© 가정폭력 대책 주요 내용 


변화된^요내용 


예방교육 강화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학교 ᅳ 국가기관 ■지자체 ■ 공공기관 추가) 

성인권 교육 확대 

(2012 년 : 4개 시 ■ 도 ᅳ 2013년 : 5개 시 •되 


• 현장조사 및 임시조치 거부 시 50◦만원 01하 과태료 부과 

_ ᄁ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신설 및 주거권 확보 검토 

ᄑ 711111 ᄒ • 경찰관 출동 의무화 및 전문 상담가 동행 신설 

• 가정폭력 전담경찰관도입 확대 

가해자 • 가정폭력 행사 시 현행범 체포 

엄정처벌 • 주취자 경찰관서 또는 응급의료센터 분리 조치 검토 


가해자 감호위탁처분제도 개선 

교정치료 상담 중도 탈락자 재수사 도입 

피해자 지원 • 가족보호시설, 주거지원시설 등 인프라 확대 

내실화 • 통역지원 강화 등 01주여성 보호 체계 강화 


아동 및 노인학대 • 아동학대 피해자치료프로그램 보급 
예방과 보호 • 학대 노인에 대한 경찰의 현장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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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I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방향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나선다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결…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계획대로 이행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6월 27일 인천 남동구 인천기술인력개 
발센터를 방문, 지역 기업들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진행되고 있는 맞춤형 인력양성 현 
장을 둘러보고 있다. 


o 취업자들의 구직난속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미 
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 남동구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는 
‘지역공동훈련’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센터에서는 올 한 해 동 
안 약 1천명의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역기업 1천여 곳의 인력 
수요를 반영해 사출금형，전산응용부품 설계 등 기계 • 장비 분야 
에서부터 항공전문코디네이터 등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인 
력양성 훈련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첫해인 지난해 이곳에서 훈련 
받은 취업대상자 551명 중 92퍼센트가 취업에 성공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27일 오후 이곳 센터를 방문했 
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인력양성기관의 어려움을 현 
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고용률 70퍼센트 달^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멤，에 포함된 인력 미스매 
치 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사업 


| 을 이달중에 공고하고，시행이 가능한지역부터 시작할계획이다 
| 고용부는 지역 •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사업과 갈은 ‘고용 

1 률 70퍼센트 로드멤’ 이행사업을 중점 추진과제로 담은 ‘2013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 구체화된 
다. 정부는 전일제 근무와 임금 • 복리후생 등에서 균등한 대우를 
밤고 최저임금과 4대 보험 가입 등이 보장된 양질의 시간제 일자 
리를 창출하기 위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올 하반기 
중 ‘시간제 근로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에는 중앙• 지방정 
부，공공기관 등이 선도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 
이 포함돼 ^다. 

여성 ■청년 . 비경제활동안구 등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 일을 통해 사 

회에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중심’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7월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참 
여수당을 41만6천원(이전 31만6천원)으로 인상했으며，올해 취업 
성공패키지 지원 인원을 23만명(기존 22만명)으로늘린다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밀착 서비스도 추진된다. 육아 
휴직 활성화，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등과 더불어 ‘직장맘 편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2014 년 시범 운영). 또 청년이 열정과 능 
력으로 원하는 일을 찾아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스펙초월 멘토 
스쿨 1 을 운영한다(올 하반기，8개소). 국가직무능력표준 조기 개 
발，‘한국형 일 •학습 듀얼시스템’ 등 청년의 현장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조건 개선과 산재예방 강화 비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 
로자，특수형태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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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고용률 70% 로드맵 이행사업 



시간제 일자리 법률(안) 주요 내용 


〕 I 존 내용 (현 근로고 I 준법, 71간제법) 


• 시간제 근로자 개념 

•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금지 

• 초과근로 제한 

• 전일제 근로자 채용 시 기존 시간제 
근로자우선고용 


시간제법 제정 시 추가 내용 


• 근로시간 비례보호 원칙 명시 

• 초고[근로 제한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부여 

(임신 ■ 육아 7 1，교육훈련，점진적 퇴직 등) 

• 시간제 적합 직종 지정 ■ 권고 등 


여성을 위한 직장맘 편한 서비스 도입 추진 (2013 년 하반기，2014년 시범운영) 


직장맘 상담 서비스 

■브뼤패！선화전 1 

• 임신 . 출산 관련 모성보호 상담 

• 직장맘•사업주 간분쟁해결 지원 

• 지역별 사회 서비스와 연계 상담 

갑작스러운 야근 등 
발생시자녀 수시 
돌봄 

지자체와 연계， 

직장맘자녀 대상 
^■과후 돌봄 


청년을 위한 스펙초월 멘토스쿨 시범 운영 (2013 년 7월부터，8개소) 


■례通 1【£삘_ 


■到뻬별 ■ 

■빼]保 ■ 

해당분야에 

해당분야멘토 

멘토스쿨 

«채용담당자 

열정, 잠재력을 

대표. 실무중심 

수료자를 

대상 채용스킬 

가진 청년 

온 •오프라인 

워크넷과 연계된 

• 멘토링을통해 

선발 (6~7 월, 약 

멘토링 제공 

‘청년인재은행’ 

청년과 기업간 

240 명) 


DB 에 등록 

매칭지원 


학력이 인정되는 ‘한국형 일_학습 듀얼시스템(가칭)’ 도입 

만居^ ■표 


청년 


근로자 신분 Off-JT 수준에따른 해당기< 

(일정보수有) (교육기관)+ 학력■자격 또는 


(교육기관) 
S -0 JT (기업) 


학력 •자격 
부여 


해당기업 
ᅡ업종 


자료 ■고용노동부 


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민간기업은 
‘고용형태별 고용공시’ 등을 통해 자율적 전환 노력을 촉진할 계 
획이다. 

특수형태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전망이 강화된다. 화 
학물질로 인한 화재 • 폭발 • 누출 등에 대비해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 (5 월 21일)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업무상 질병을 유발 
하는 유해요인 35종을 선정하는 등 고위험물질 관리가 강화되 
며，만성폐쇄성 폐질환，외상후 스트레스장애，저체온증 등으로 
업무상질병 인정 범위가확대된다.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앞서 말한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 
계 사업을 구축하고，중소기업 취업정보시스템 재정비 등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체계적 접근을 강화한다. 

올 하반기 내에 각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보를 
활용 • 연계하여 강소기업을 선별하고，이를 중심으로 통합 데이 
터베이스 ( DB ) 를 구축한다. 특히 ‘청년 강소기업 탐방단을 운영， 
매력 있는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청년이 선호하는 취업 사이트에 
제공하는 등 강소기업 대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0 

글 •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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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식 


“제2의 뽀로로 만들어 창조경제 실현” 

□ |래부-문체부 손잡고 콘텐츠산업 육성 위해 펀드 조성 ■ 콘텐츠 랩 설립 



2011 년 6 월 문을 연 경기 용인의 에버랜드 백 무 무 3 D 어드벤처’. 주말이면 가족 나들이객들로 북적거린다. 


O “뽀로로를 보면서 문화 콘텐츠 산업의 가능성에 무척 기대 
를 걸게 된다. 문화 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주력산업이 되도록 정 
책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 

지난 1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성동구 왕십리 CGV 에서 
열린〈뽀로로 슈퍼썰매 대모험〉시사회에 참석해 한 말이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뽀로로처럼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사랑 
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도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 
로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젊은이들이 가전 끼와 소질을 
발휘한 분야가 바로 문화 콘텐츠 분야”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7 월 4일 제12차 경제관 
계장관회의에서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진흥계획 
은 창의적인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해 창조경제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두 부처는 2012년 88조원이던 문화 콘텐츠 시 


장규모를 2017년 120조원으로 확대하고，2012년 48억 달러였던 
수출액을 2017년 100억 달러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2012년 61만명이었던 문화 콘텐츠 분야 고용규모도 2017년 69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미래부와 문체부는 다섯 가지 전략 
을 발표했다. 첫번째 전략은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 
반 조성，두번째는 창업 활성화와 창의인재 양성，세번째는 글로 
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기반 강화，네번째는 건강한 콘텐츠 생태 
계 조성，다섯번째는 콘텐츠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정부는 창의적인 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투 • 융자를 
활성화한다.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모태펀드(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개별펀드에 출자해 직접적인 투자위험을 줄이면 
서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를 활용한 재원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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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0억원에서 2017년 1조8,2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방송통신 콘텐츠， ICT (정보통신기술) 연 
계형 디지털 콘텐츠 등의 제작과 창업을 지원하는 4천억원 규모 
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한다. 또 문체부는 문화 콘 
텐츠 장르，인문예술 융합 콘텐츠 등을 제작단계별로 도와주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5천억원 규모의 ‘위풍당당 콘텐츠코리 

•펀드를 만든다. 

두 부처는 문화 콘텐츠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7년까지 ‘콘텐츠코리아랩’ 23곳도 세울 예정 
이다. ‘콘텐츠코리아랩’은 크게 ‘문화융합형 랩’과 ‘디지털선도형 
랩’ 두 가지로 나뉜다. 문체부가 주도하는 ‘문화융합형 랩’은 창 
작자들이 순수예술 •게임 • 패션 등 문화 콘텐츠의 장르별 융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창작 플랫폼 공간으로 2017년까지 
전국에 8곳이 세워전다. 미래부는 모바일 .TV 앱 ， UHD (울트 라 
HD ) 연계 콘텐츠 등과 같은 유망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전국에 15곳의 ‘디지털선도형 랩’을 
만들 계획이다. 

중국시장 진출 위한 ‘펑요우 프로젝트’도 추진 

최근 사회경제 시스템이 창의성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창조 
경제 패러다임으로 변화함에 따라 문화 콘텐츠 산업은 고부가가 
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분야로 각광 받고 있다. 전 세계에 K 팝 
열풍을 몰고 온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대표적인 경우다. 지난해 
10월 영국 공영방송 BBC 는 “2012년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벌어들인 음원 수익은 28억원으로 추정된다”며 “그 외 광고• 공 
연 수입 등을 합치면 싸이의 수입은 1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강남스타일’은 이러한 경제적인 효과 외에도 전 세계에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이처럼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해외진출 자금지원을 위한 글로벌 펀드를 확대하고，수출 
영화에 대해선 흥보• 마케팅 투자를 돕는 전담펀드를 조성할 계 
획이다. 특히 우리 콘텐츠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한 • 중 ‘펑요 
우 ( ffl 友) 프로젝트(가칭)’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공동제작을 활성화하고 1년에 한 번은 현지에서 로드쇼를 하는 
등 정례교류를 지원한다. 

두 부처는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저작권 보 
호체계도 구축한다.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을 
보호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 


O 문화 콘텐츠 산업 진흥계획 

정책비전 콘텐츠산업으로 창조경제 견인，국민소득 3 만 달러 
시대 실현 



AA QO 

년，， 

OBB # 



시^■규모 

^출규모 

^용규모 

2012 년 

88조원 

48 억달러 

61 만명 

2017 년 

120 조원 

100 억달러 

69 만명 

추진전략 





전략 1.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 

• 창의적 콘텐츠 제작지원을 위한 투융자 활성화 

• 고ᅡ학교 |술 ■ ICT 와 문화의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 

• 창조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 

전략 2. 창업 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 

• 창작과 창업의 공간，콘텐츠코리아랩 설립 

• 콘텐츠 분야 창작 ■ 창업 활성화 및 고용안정 지원 

• 콘텐츠 창의인재양성 

전략 3.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71반 강화 

•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확대 

• 경쟁력 있는 콘텐츠 산업 육성 
•지역콘텐츠산업육성 

전략 4.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 저작권 ， I반 강화를 통한 y I즈니스 환경 구축 

• 콘텐츠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환경 조성 

• 행복하고 안전한콘텐츠 o |용 환경 조성 

전략 5. 콘텐츠 육성 거버넌스 구축 

• 미래부■문체부간콘텐츠분야협력 활성화 

자료 _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해 저작권 침해 범죄의 디지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과학수 
사기법인 디지털포렌식 기술 지원을 확대하며 저작권 침해 범죄 
의 상시 모니터링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 
회 위원장은 “창조경제는 문화와 다른 분야를 융합해 가치를 증 
대시키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저작권 보호는 
창조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토대”라고 말했다. 0 글 ■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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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장 


원전 공기업 퇴직자 재취업 금지 확대 

원전 비리 종합개선 대책… 수의계약 줄이고 구매 계획도 사전에 공개 



건설공사 중인 경북 신월성원전 2호가 7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비리 관련 개선대책의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o 최근 원전에 납품된 부품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이 밝 
혀져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등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 과정 
에서 성적서를 위조한 시험기관과 부품제조업체를 비롯한 원전 
공기업 퇴직자들이 원전 협력업체 곳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이 알려져 이들 간의 유착관계가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 
^다. 

앞으로 원전 공기업의 퇴직자가 협력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이 
근절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3일 원전 비리 관련 개 
선대책의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갈은 내용을 밝혔다. 

원전 공기업은 각 기관별 자체 ‘윤리행동강령’을 개정해 2직급 
(부장) 이상_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업체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원래 한국수력원자력에서 1급 이상에 대해 재취업 
을 제한하던 것을 원전 공기업 전체에 대해 2급 이상의 직원까지 


제한 대상을 확대했다. 

만약 협력업체가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해 원전 공기업의 퇴직 
자를 고용할 경우 등록을 취소해 협력업체에서 배제하는 등 강 
력한 제재를 가해 재취업 제한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했다. 

부품 납품업체를 입찰을 통한 경쟁이 아닌，임의로 업체를 선 
정하는 수의계약 방식을 택한 점 역시 납품 비리의 원인으로 지 
목됐다. 산업부는 원전 부품의 입찰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건설 • 정비 자재 구매 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수원은 물품 구매 시 구매계획서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 
성되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한수원 자체 ‘물자관리지침’ 
을 개정하고 절차를 신설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정 
업체만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을 줄여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겠다 
는 목적에서다. 한수원은 2013년 현재 34퍼센트에 달하는 수의 


14 2CTK3.7.8 위클리공감 


문화체육관광부 


계약 비중을 2015년까지 20퍼센트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그동안 원전의 물품 구매는 한수원이 계획서를 공개하면 공급 
업체가 신청하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됐는데，앞으로는 구매 물 
품의 계획서를 확정하기 전에 10일간 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 
(K 一 pro ) 에 미리 공고한다.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박은표 사무관은 “사전에 공개하고 
남은 기간 동안 공급업체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특정 업체에 유 
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구매 계획의 공정성을 검증하게 된 
다”고 밝혔다. 추후에는 조달청의 나라장터，기획재정부의 알리 
오와 갈은 정부의 구매 사이트에도 계획서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비리 사건 관계자들에 관해서는 검찰이 원전 비리 수사 
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감사원은 비리 발생 원인에 대 
한 감사에 착수했다. 납품업체와 시험기관 관계자에 대한 민 • 형 
사상의 책임을 지우고 감사 • 수사 결과에 따라서도 엄중한 조치 
가내려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동 중인 23기，건설 중인 5기의 원전 전 
체에 대해 국내 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약 12만5천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험성적서를 시험기관이 실제로 
발행했는지，서류가 위 • 변조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지난번 비리 사건과 같이 해외시험기관의 시험 내용을 위조한 사 
례가 있는지 여부도 전면적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위조 
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원자력안전옴부즈만’ 마련… 내부 제보 ■고발 활성화 

부품업체와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이 위조를 하면 사후 검증을 통 
해서는 적발이 쉽지 않다. 내부의 제보나 고발에 의존해야 한다 
는 점을 감안해 내부고발 및 자진신고 제도를 일정기간 동안 운 
영하고 신고자에 대해 정상참작을 해주는 등 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 원전 비리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원자력안전신문고’를 
개편해 ‘원자력안전옴부즈만’제도도 마련했다. 비리 사건 외에도 


© 원전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원전산업계의 구조적 유착관계 근절 

•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입찰자격 제한 

• 협력사 등에 재취업 금지 확대 및 인적 쇄신 

• 원전 설계시장경쟁 활성화 

구매제도 구조 개선 

• 입찰제도 투명성 강화 

• 원전부품시장 경쟁촉진 

품질검증 시스템의 구조 개선 

• 시험71관의 결과 재검증 메커니즘 구축 

• 납품업체와 시험 _ 검증구 |관에 대한 민 _ 형사 책임 강화 

• 원전7171 전문인증관리71관 제도 도입 


부품결함，불합리한 업무관행，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해 제보를 
받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목적도 있다. 

원안위의 자체 조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 전문인력 등을 
임시로 활용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원전의 품질규제，현장점검 
을 위해 원안위와 한국원자력기술원의 인력을 중기적으로 보강 
하는 것도 검토된다. 

지난 20일에는 원전업계의 구매제도와 품질관리 시스템 전 
반을 점검하기 위해 ‘원전 구매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민간 컨설팅 기관을 통해 현행 원전부품 조달체 
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매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를 견제하며 품질관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을 논의하게 된다. 

또 업계 관계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구매제도 제안센터’를 운영해 의견을 수렴한다. 위원회는 
6월 20일 회의를 시작으로 2~3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며，자율성 
과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산업부는 앞으로 원전 비리에 관한 조 
치 •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실행방 
안을 정기적으로 발표해나갈 예정이다. 0 글 ■ 박미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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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북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이런 변화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한•중관계，새로운한반도，새로운동북아를 
만들여나가자는 데 공감했습니_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한합의，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과 신뢰를 강화하면서 
‘새로운한-중관계’를만들어나갈것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한■ 중 정상회담 (2013. 6. 27) 中 


齋、 



심신지려(心信之旅) 
한중신뢰의 여정 

박근혜 대통령의 3박4일간 중국 국빈방문 일정은 숨 가쁘게 진행 
됐다.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베이 
징의 칭화대를 찾아 ‘새로운 20년 한■중 신뢰의 여정’ 개시를 선언 
했다. 재중 한국인을 만나고，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 현장을 둘러 
보며 경제 챙7171에도 주력했다. 주요 장면을 소개한다. 


1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월 2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양국 정상 청년 대표단을 접견하구 I 위해 입장하고 있다. 

2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 부인 핑리위안 
여사와 오찬을 한 뒤 선물로 준 U I한 찻잔 세트와 주칠함을 소개하고 있다. 

3 국빈방문 마지막 날인 6월 30일 시안공항에 도착해 히동의 환영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4 베01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해 의장대를 사열하며 걸어 나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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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대통령 0 1 베01징 인민대회당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 시안의 상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재중 한국인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01 
인사말을 하고 있다. 

3 중국 베01징 국7 ᅡ올림픽체육중심체육관에서 열린 ‘2013 한 ■ 중 우정콘서트 현장’에 
참가한 가수들과 함께한 박근혜 대통령. 

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국빈만찬에 참석해 경극 공연 배우 등과 
71념촬영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5 베^ 1 il / S 무대주 린 재 ii 국인 간담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6 중국 산시성 시안에 위치한 진시황릉 병마용갱을 살펴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7 박근혜 대통령01 베01징 칭화대에서 ‘새로운 20년을 여는 한 ■ 중 신뢰의 여정’을 
주제로 강연한 뒤 학생들에게 자서전에 서명을 해주고 있다. 




o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은 마음과 믿음을 쌓아가는 여정, 
‘심신지려(心信之旅)’라는 방중 슬로건을 실천하는 시간01었다. 

“우리 두 정상은 회담에서 향후 5년간 함께해야 할 일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현재 동북아는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 
러한 변화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한■ 중 관계,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동북아를 만들어나가는 데 공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방중 첫째 날인 6월 27일, 박 대통령01 양국 정상의 의지 


가 담긴 ‘한 ■ 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순간이었다. 박 대통령 
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시간여에 걸친 단독 • 확대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중 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의 평하 ■ 안정 유지가 양국의 공동 
이익임을 확인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있음을 재확인 
했다. 

박 대통령은 방중 이틀째를 맞은 28일엔 기명의 한국 경제 사찰단 
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한 ■ 중 H |즈니스 포럼 연설을 통해 한 ■ 중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갈은 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 
빈관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오찬 시간도 가졌 
다. 이날 오찬은 당초 일정에는 없었지만 중국 측이 박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우의와 신뢰를 표시하고 I 위해 추7 ᅡ로 제안해 01뤄진 것으로 알 
려졌다. 

담박명지 영정치원(擔泊明志 掌靜致達). “마음이 담박하지 않으면 
뜻을 밝힐 수 없고 마음이 안정돼 있지 않으면 원대한 이상을 이룰 수 
없다.” 박 대통령이 29일 시진핑 국가주석의 모교인 베이징의 명문 칭 
화대를 찾아 중국어로 연설한 내용이다. 박 대통령은 중국 고전인 관 
자(管子)와 중용(中唐)，제갈량의 고사를 비롯해 중국 고사성어 등을 
인용, 직접 중국어로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연설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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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시작과 마무리 5분 정도를 중국어로 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국빈방문 마지막 날인 30일엔 대표적 문화고도 유적지인 진시황릉 
병마용갱도 방문했다 산시성 시안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다. 

시 주석은 1953년 베이징에서 태어났지만, 문화대혁명 시기에 숙청 
돼 좌천된 아버지 시중쉰(習仲 W) 전 국무원 부총리를 따라 하방，산시 
성 엔안(延安)시 량자허(樂家河)에서 7년간 생활했다 
병마용갱은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중국의 대표적 문화유적지 
로,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우리나라 대통 
령으로서는 첫 방문이다. 

박 대통령의 시안 방문은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배려와 중국 문화에 대 
한 존중을 드러낸 행보였다. 박 대통령은 재중 한국인 오찬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 글 ■ 박미숙 기자 

1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수행경제사절단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 박근혜 대통령01 베01징에 소재한 현대자동차공장을 방문해 현대차그룹 정몽구 

히자이 아■내르 HhonJ 지워등고!■ 이사르 나■느7? 이 [!■ 

3 박습혜。통 iol 고시고 乂|안에 승설%인 삼성습자 반도체공장을 방문해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희망소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 어린01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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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결산 I 외신 반응 


“박 대통령 신뢰프로세스: 구상 힘 얻었다” 

주요 외신들，중국의 ‘파격적 환대’와 양국 관계 변화에 보도 초점 




박근혜 대통령이 6월 29일 베이징 칭화대에서 ‘새로운 20년을 여는 한 ■ 중 신뢰의 여 
정’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o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은 세계 언론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 중국의〈인민일보〉와 < CCTV >, 흥콩의 保황 TV ) 등 중 
화권 매체뿐 아니라 미국의〈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스〉와 일 
본의〈니케이〉〈마이니치〉신문 등 세계 주요 외신들이 한국 대통 
령의 방중을 의미 있게 다뤘다. 

〈신화통신〉과〈인민일보〉〈대공보〉등 중국의 주요 언론들은 
박 대통령의 방중을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방문”으로 부각하고， 
“2013년은 한 • 중 관계의 새로운 20년을 맞는 해”라고 보도했다. 

한•미，미 •중 한•중 간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비핵 
화에 대한 미국과중국의 지지를확보，박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 
구상이 구체화할 힘을 얻게 됐다는 게 외신들의 지배적인 평가다 

6월 27일자〈인민일보〉해외판은 ‘중 •한관계 업그레이드 버전 
을 만들자라는 제목하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 
구상이 모두 관련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 
은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것”이라고 실었다. 


29일자〈북경청년보〉는 이틀 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확대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은 중 
국인민의 오랜 친구이자 나의 오랜 친구”라고 말한 데 대해 “‘오랜 
친구’란 중국인들이 타국의 인사들을 칭하는 최고의 표현이라 
며，신임 • 존중 • 우정의 뜻을 포함하고 과거에 대한 긍정과 미래 
에 대한 소망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언론과 네티즌들은 박 대통령이 6월 29일 베이징 ‘칭화 
대’에서 연설 시작과 마무리 발언 등 약 5분을 중국어로 연설한 
데 대해서도호평 일색이었다. 

保황 TV ) 는 ‘칭화대 감동 물결’이라는 제목 아래 메인 톱으로 
다뤘고，〈경화시보〉는 칭화대 천지닝 총장의 멘트를 인용해 “이 강 
당이 생긴 이래 가장 열렬한 박수 소리가울려 퍼졌다”고 보도했다 

〈환구시보〉의 인터넷 판인〈환구망〉이 실시한 “박 대통령의 
중국어 연설로 인해 한국에 더욱 호감을 가지게 되었나?”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87퍼센트 (1 만6,410명)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는 박 대통령 방중 일정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인 7월 1일 정오를 
기준으로 중국 네티즌 1만8,8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서구 언론들도 박 대통령의 방중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6월 
27일자〈뉴욕타임 스〉 는 “한•중 정상회담은 ‘오랜 친구들 간의 
만남”이라고 실었고，28일자 미국의〈워싱턴타임 스〉 도 ‘중국 휩쓰 
는 박근혜 열기’라는 제목하에 박 대통령의 방중을 비중 있게 보 
도했다. 독일의 유력 일간지〈쥐트도이체 차이퉁〉도 박 대통령 방 
중 이후 변한 한 • 중 관계를 두고 “적대관계에서 절친으로 바뀌었 
다”고 보도했다. 

한편 일본 언론은 29일자〈니케이〉와〈도쿄신문〉이 각각 ‘한 • 
중밀월의 장기간대화… 양국정상 역사문제 일본견제’‘한•중 
정상 역사문제 연일 언급 … 안중근 기념비 검토’ 등의 제목을 
뽑아 한 • 중 동맹강화 분위기에 대해 경계의 내색을 비치기도 했 
다. 하지만 28일자〈마이니치〉는 ‘한• 중 • 일 정상회담 연내 개최 
에 노력’이라는 헤드라인으로 한 • 중 • 일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에 
대해 기대감을 표명했다. 0 글 ■ 박미숙 7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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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결산 I 성과 분석 


‘새로운 20 년’，‘ 새로운 협력’ 청사진 □ 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지지 확보. FTA 협상 타결 위한 토대도 마련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 중 열린 예정에 없던 오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O 지난 6월 27일부터 나흘간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은 풍성한 성과를 남겼다. 우선 한 • 중 양국 간 새로운 
2◦년을 이끌어갈 미래협력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 
로 꼽힌다. 올해 초 함께 출범한 한 • 중 양국의 새 정부가 임기 
5년을 뛰어넘어 ‘새로운 20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기 때문 
이다. 

박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6월 27일 열린 정상회 
담에서 1992년 수교 이래 지난 20여 년간의 관계 발전이 양국의 
번영과 복지증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아시아의 공동 번영에 
기여해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토대로 양국 정상은 ‘전 
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담은 
‘한 • 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양국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박 대통령의 핵심 대북정책 기조에 대 
해 중국 측의 지지를 확 SL 한 것은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지난 
5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시진 
핑 국가주석까지 만난 박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 미 • 중의 
컨센서스를 모으는 중요한 결실을 맺은 셈이다. 

한 ■ 중 지도자 간 소통 ■ 전략대화 포괄적 강화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두 정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인식 
을 같이하고 북한의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유지가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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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성과 
외교부문 

• ‘한 • 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채택 

(한 ■ 중 양국의 지도자 간 소통 통로 □ m 

• 북한 y I핵화’에 대한중국측지지 확보 


경제 ■금융부문 

• 한■중 FTA 의 조속한추진기대 
•한■중통화스와프 연장 
경제통상협력증진을 위한 
7개 분야 양해각서 체결 
•한 ■중 정보통신 장관급 전략대화 신설 


^화 스포츠부문 

한 ■ 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 신설 
• 인천아시안게임(2014)， 
평창동계올림픽 (2018) 등 
스포츠 분야 협력 강화 약속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6월 28일 열린 특별 오찬에서 “박 대 
통령이 제시한 신뢰프로세스를 낙관적으로 본다”며 “한국이 이 
를 잘 추진함으로써 남북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한 • 중 간 긴밀한 
협의를 유지하며，‘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구현해 M •가는 데 중 
국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 • 중 양국은 지도자 간 
소통 강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채널 신설 등 전략대화도 포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치 • 외교적 성과 외에 경제 • 문화 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 
과를 남겼다.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 • 중 자유무역협정 ( FTA ) 협 
상 진전을 위한 모멘텀을 확보하고 한 • 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 
를 신설해 양국 간 인문유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한 • 중 FTA 를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 
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 중 경제협력관 
계의 도약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협력의 틀이 필요하 
며 그 중심에 한 • 중 FTA 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 것이다. 

이 밖에 세계 1위 외환보유국인 중국과 560억 달러 41•당의 
한 • 중 통화스와프를 연장한 것도 경제적 실익으로 꼽힌다. 양국 
정상은 한• 중 통화스와프가 양국 경제의 안정과 발전 및 양자 
간 무역촉진에 기여한다고 보고 양국 간 금융 • 통화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 • 중 통화스와프의 만기는 2014년 10월 25일까지 1년 4개월 
남았지만 만기 연장을 조기에 확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3년 단위로 연장되는 만기를 보다 긴 기간으로 연 
장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통화스와프 계약의 안전성을 더 높 
일수 있게 됐다. 

양국은 경제협력을 무역과 통상에 국한하지 않고 첨단기술， 
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경제 
통상협력증진’ 을 위한 7개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우리 
미래창조과학부와 중국의 공업 정보화부가 정례적으로 개최하 
는 ‘한 • 중 정보통신 장관급 전략대화를 신설해 정보통신 분야의 


협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오는 2015년까지 양국은 무역규모 3천억 달러 달성을 위 
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력 ( RCEP )， 아태 
무역협정 협상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조하 
기로 했다. 

외교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 • 중 인문교류 공동위원 
회’를 신설해 양국 간 인문유대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문화 부문 
에서 얻은중요한성과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양국은 오랜 문화를 공유해온 친 
구”라며 “양국 간의 우애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인 
문교류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학술，청소년，지방，전통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 
다. 시 국가주석 또한 “교육 • 문화 •관광• 청소년 등 여러 분야에 
서 인문유대 교류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양국 국민 간 상호 이 
해 및 우호적 인식도 늘려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안과 병마용갱 방문해 ‘문화 대통령’ 이미지 부각 

박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문화고도 시안과 그곳 
의 대표적 유적지인 병마용갱을 방문해 문화 대통령 이미지를 부 
각하며 상대 문화의 존중과 소통을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한 • 중 우정 콘서트’ 현장을 방문해 관람하고 소녀시대， 2 PM 등 
한국 출연진과 중국 출연진을 격려해 중국 내 한류 열기를 확산시 
키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양국 간 문화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한• 중 문화산업포럼을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고，영화와 TV 프로그램，게임과 뮤지컬 등 공동 제작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체육 분야에서는 한 • 중 생활체육，청소년 스포츠 교 
류 및 친선경기대회 개최를 통한 양국 간 체육 교류를 적극적으 
로 확대할 예정이다. @ 글 ■ 박미숙 7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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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보 전략적 소통 초석 마련 

‘한•중 □ I 래 d I 전 공동성명’ 통해 공동의 □ I 래 d I 전 _ 전략적 인식 공유에 합의 


o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두 번째 정상회담파트너는중국이 
었다. 한 • 중 정상회담은 ‘심신지려(心信之旅 : 새로운 20년을 향 
한 신뢰의 여정)’로 요약할 수 있다. 베이징(北京)에서 시안(西安) 
으로 이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이를 잘 보여준다. 방 
중 일정은 중국 최고지도부와의 신뢰 강화 중국 국민들과의 우 
의 돈독화 그리고 한 • 중 관계의 미래비전 방향과 구체적 방안을 
내오는 것으로 짜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 
국 최고 지도부 인사들과 우의를 돈독히 다졌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6월 27일 양국 정상 간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에 이어， 
다음 날 다오위타이(約魚■ •조어대) 양원재에서 예정에 없던 
오찬 회동을 별도로 개최하는 파격 예우를 보여주었다. 시 주 
석이 박 대통령을 말 그대로 “오랜 친구後■友)”로 여기는 대목 
이다. 

정상회담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커 
창 총리와 3위인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과도 회동을 가졌다. 
류엔둥 부총리가 특별히 배석한 칭화대 연설에서는 중국어 연설 
을 포함시켜 중국 지식인과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베이징 일정 후 여정은 다름 아닌 시안이었다. 시안 방문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전다. 시안은 중국에 두 가지 의미를 지닌 도시이 
다. 역사적으로 장안(長安)으로 알려진 시안은 중국 주(周)，진 
(奏)，한(漢)，수(暗)，당(唐) 등 역대 13개 왕조의 수도였던 천년 고 
도다. 시안은 또한 현재 중국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서부 
대개발’과 ‘신형 도시화 계획의 중심도시 중의 하나다. 

이 같은 의미를 갖는 시안 방문은 중국 역사에 대한 존중과 함 
께 현재 그리고 미래 중국의 발전에 한국이 동참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번 방중 일정은 중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존중을 통 
한 마음으로부터의 접근，중국 최고지도부와의 신뢰와 우의 강 
화，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 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미 
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켰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는 남다르다. 한 • 중 정상회담 공동선 
언문의 제목이 ‘한• 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이었다. 신뢰를 바탕 
으로 공동의 미래비전을 설정하고，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인 
식을 같이한다는 것이다. ‘전략적’ 인식을 같이한다는 것은 경 
제뿐만 아니라 정치 • 안보 분야에서도 비전을 공유한다는 의미 
이다.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은 발전이 더딘 정치 • 안보 분야에서의 소 
통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의 고위급 전략대화 신설，그리고 
양국 외교장관 및 차관급 상설 대화채널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한•중외교•안보•대화를추진하기로했다. 이로써 양 
국은 정치 •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과 공유된 인식을 내올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 

외교 전 분야에 걸친 관계 내실화 

한국의 새 정부와 중국의 새 지도부가 개최한 첫 한 • 중 정상회 
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양국이 새로운 20년의 한 • 중 관계를 
위한 첫발을 의미 있게 내디뎠다는 데 있다. 

새로운 20년의 한 • 중 관계는 미래비전을 공유하고，이를 실 
현하기 위해 안보，경제，그리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전략적 관계 
를 내실화하는 것이다. 

북한이 1950년대 냉전적 사고로 역행하는 동안 한 • 중은 21세 
기 동북아 시대 미래비전을 공유 • 실현해 나가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는 약 1세기라고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차이를 발 
생시킬 수도^다. 

북한은 이번 한• 중 정상회담을 관찰하면서 급변하는 정치경 
제적 상^과 조건 변화에 하루라도 빨리 적응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국 경제와 한반도 정세 관 
리에 주는 기회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치밀하게 진 
행해나가야 하겠다. Q 글 ■ o |지용(국립외교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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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중，대북 공조 다층적 대화채널 확보 

정치분0 ^ 관계 격상으로 양국 간 □ ，|전 창출은 71대 01상의 성과 



6월 27일 중국을 국빈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 행에 
참석해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o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새로운 한 • 중 관계의 서막을 알리 
는 역사적인 일정이었다. 중국 사회에 대한민국과 박근혜 대통령 
의 친근함과 믿음직한 이미지를 깊이 각인시키는 동시에 한국에 
서도 새로운 초강대국 중국의 힘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부드럽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 • 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 
실화를 위한 내적 • 외적 환경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해법을 도출함에 있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장치를 마 
련하는 데 완전 합의했다. 


한 • 중 양국관계는 그간 북한문제로 인해 정치 • 안보•외교 분 
야에서 서로 어색하거나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의 
성과마저도 퇴색케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정치 분야에서의 관계를 완전 격상 정상화함으로 
써 양국 간 미래비전을 매우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에서 창출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대 이상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북한 핵문제에 관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의 비핵화 
를 반드시 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 
된 9 49공동성명을 재확인하고 유엔안보리에서 채택된 각종 대 
북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목 
표와 방식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미 한 • 미 정상회담과 미 • 중 정상회담을 통해 확립된 북핵불 
용원칙이 한• 중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도 재확인되었다는 것 
은 향후 중국의 대북한 정책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한다. 

동시에 한 • 중 양국은 북핵문제 해법을 포함한 주변 정세와 국 
제적 현안을 전략적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한 대화채널을 다층적 
으로 확보하였다. 지도자들 간에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고，특히 중국의 외교관련 국무위원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장간의 대화체제를 비롯하여 외교• 안보 및 정당간 정책대화 채 
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양국 간 현안 해결뿐만 아니라 장 
차 발생 가능한 다양한 도전들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조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한 • 중 정상 간의 오랜 교분과 소통을 통해 구축한 신뢰관계는 
국가 차원에서의 격상된 신뢰관계로 발전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이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북한이 이러한 변화된 질서의 의미 
를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핵포기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공감대를 넓혀나가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6자회담의 재개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 
와 동북아 안보，그리고 북한 경제의 재건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 
그램을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주변 국가들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나가신 할 것이다. 0 글 ■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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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등 실질적 경협 큰 밑그림 그려 

□ I 래 산업구조 재편 위한 71술 ■ 문화 _ 인적 교류 등 전략적 확대 강화해0 는 


O 한■중무역교역액 


o 우리나라 대외무역 중 중국 비중 


€> 한국 대중 직접투자 


1992년 

64억 $ 


2012년 

2,151억 $ 


199◦년 

2 . 1 % 


2012년 

20 . 2 % 


1992년 

1억 $ 


2012년 

33억 $ 


O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으로 한 • 중 간에 FTA 조속 
체결，미래산업협력 강화 서부 대개발 및 신도시개발 참여 등 향 
후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강화라는 실질적 경제협력 
에 관한 큰 밑그림을 그렸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양국 관 
계는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지금까지 21년간 교역과 투자 등 경 
제적인 성과뿐 아니라 인적교류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다. 중국은 
2004년 이후 우리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양국 간 상호 투자도 크게 확대됐다.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는 
수교 이후 연평균 17퍼센트씩 증가해 미국에 이어 두 번째 투자 
대상국이 되었다. 양국 간 인적교류도 수교 이후 약 80배 증가할 
정도로 양국 간 왕래도 활발했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한 • 중관계를 위해서는 남겨진 과제도 
산재해 있다. 우선 가장 큰 경제 현안이 되고 있는한 •중 FTA 체 
결이다. 한 • 중 FTA 논의는 2004년 양국 간 민간에서 공동연구 
를 시작한 이후 8년 만인 2012년에서야 비로소 정부 간 협상으 
로 발전했다. 하지만 양국 간 민감한 산업에 대한 입장차 등으로 
1단계 협상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빠른 진 
전이 예상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큰 틀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난항도 예상된다. 향후 우리의 미래 산업구조 재편에 
대한 치밀한 중장기적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한•중 금융협력의 강화이다. 이번 국빈방문에서 
2011년 연장했던 560억 달러 규모의 한• 중 통화스와프를 2017 
년까지 재연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양국 
간 금융기관의 실물교류 확대에 대한 제도적 완화는 여전히 그대 


로다. 2006년 중국이 외국계 자본에 대한 공식적인 개방조치가 
있은 후 한국의 대중 진출은 QFII 제도에 막혀 있는 실정이며， 
중국 금융기관의 해외 투자도 QDII 등 행정적 조치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도 중요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는 해양과학기술，응용기술 등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공식적 합 
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은 과학기술 기 
초 역량 강화 등 고부가 최첨단 산업구조 재편을 가속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중국보다 열위 혹은 우위 분야를 
선별해 전략적 차원에서 기술 교류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 

한편 문화 및 인적교류의 질적 확대도 강화해야 한다. 한류 등 
문화 콘텐츠 수출은 지난 2009년 약 6억 달러에서 2011년 11억 
달러로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관광객 • 유학생 등 인적 왕래도 크 
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합의된 외교관 비자 혜택을 넘어 향후 
유학생 취업 및 비자 간소화 등 민간에 대한 혜택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국빈방문은 향후 경제 협력을 위해 매우 중 
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 글 - 한재진(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QFI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ment)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 중국정부로부터 일정 자격요건을 인정받 

은 투자자. 중국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요건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투자 지분을 제어하고 있다. 

적격국내기관투天 ( 大 KQDII, 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ment) 

중국 국적자중 중국 및 외국 투자요건을 충족한투자자.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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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www.okfta.or.kr 


FT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국 어디서나 FTA 콜센터 D£lH 四 

FTA 콜센터 1380 에서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 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하를 위하여 
전문기관 컨설팅，정보제공，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제공 

FTA 활용정보 통합제공 

해외 전문가 초청 FTA 활용 비즈니스전략 정보 제공 



► 교육 및 통보 

FTA 실무교육 제공 / 대기업 협력업체 맞춤식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회사별 원산지관리시스템 Edu - sulting (교육+컨설팅) 



애로해소 

FTA 활용 애로사항 해소 및 정책 건의 / 협정문 및 이행 관련법령 유권해석 지원 
FTA 원산지 증명서 증빙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 



► 컨설팅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 HS 품목분류,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 관련 컨설팅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사후검증 대응 컨설팅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정부 3.0 이 새로운 변호[를 시작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새 시대를 정부 3.0 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刊社 I 똔유1 상는 |n 씨탕은 1均너"성 t 信卜’’ 



획특 


개인별 맞춤형 행정서비스 

정부 3.0 과함께 국민행복 

공공정보가 민간에 널리 개방된다. 국민은 이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해 일자리와 신성장동력 창출에 활용한다. 
부처별 칸막이를 없앤 정부는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롭게 열린 ‘정부 3.0 시대’，국민생활은 어떻게 바뀔7가? 









































기획특집 ‘정부 3.0’ 국민생활이 바뀐다 


개방과 소통으로 신성장동력 만든다 

공공정보 활용할 창조적 산업 생태계 키워 새로운 일자리 창출 나서 


im 



박근혜 대통령이 6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정부 3.0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O “저출산 •고령화 고용없는성장，양극화 등새로 
운 도전에 직면한 지금 정부가 모든 정보를 폐쇄적，독 
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행복을 만들어가기 
도 힘들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을 중심에 두고 개방과 
공유의 정부 운영을 펼쳐나갈 때 깨끗하고 효율적인 국 
정 운영이 가능하고，그래야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동력도 더 커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열린 ‘정부 3.0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한 말이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더 나은 사회로 진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의 신뢰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 본 것이다. 사 
실 정부가 주도하고 국민이 따르는 전통적인 정부 운영 
방식에서는 신뢰가싹트기 어렵다. 소통이 부족하니 정 
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높아진 국격에도 국민 
이 느끼는 행복과 만족감은 떨어진다. 


개방형 행정개혁 프로젝트 정부 3.0 의 핵심 목표는 
국민과 정부，부처와 부처，민과 관 사이의 벽을 허무는 
데 있다. 국민의 접근을 제한했던 공공정보를 민간에 
널리 개방하고，국민은 이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해 신 
성장동력 창출에 참여한다. 부처는 칸막이를 거두고，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늘어난 소 
통의 결과물은 국정에 적극 반영한다. 국정 운영의 중 
심추가 정부에서 국민으로 이동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정보의 사전공개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연간 31만건 수준이던 정보 공개 
는 향후 연간 1억건까지 늘어난다. 생산하는 즉시 원문 
까지 공개하기로 한 것이 큰 변화다. 지금까지는 목록 
만 공개하고 청구가 있을 때만 원문을 공개했다. 

정부 3.0 으로 공개되는 정보 항목은 식품 • 위생이나 
치안 등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정보와 예산집행 내용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주 대상이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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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적으로 공개했던 어린이집 관련 정보가 대표적이다. 보 
육교사 수 특별활동비，급식 현황 위반 처분내용 등 
학부모의 정확한 판단을 도울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선 
제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공공데이터 역시 대폭 개방한다. 공공데이터의 개방 
은 박 대통령이 그동안 창조경제를 키우는 밑거름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부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5일 안전행정부 업무보고를 받 
는 자리에서 “공공데이터가 개방되면 민간 부문에 창의 
와 활력을 더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창줄이 
가능하다”며 “정보공개와 개방의 폭을 과감하게 확대 
하고，민간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 
다”고말했다. 

공공데이터 개방 2,260종서 2017년 6,150종으로 확대 

창조경제는 국민들 사이에 넘치는 아이디어가 산업 곳 
곳에서 경제의 활력소로 선순환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 
다임이다. 민간이 적극적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 갖춰지면 창조적 산업 생태계를 키우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6월 현재 2,260종 정도인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를 2017년까지 6，150종으로 확대하기로 했 
다. 창구는 공공데이터 포털 ( data . go . kr ) 로 일원화해 
국민들이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 
방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약 15만 개와 24조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예상이다. 

민관협치(民官協治)를 강화해 온라인 직접민주주의 
를 구현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정부의 계획과 의도에 
국민이 따르던 과거와 달리 국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 
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우선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주요 국정과제는 


O 정부 3.0 의 비전과 전략 



자료•안전행정부 


문고사이트 ( epeople . go . kr ) 의 온라인 정책토론에 부치 
고，국민과 전문가，관계 공무원이 의견을 나늘 수 있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만들어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들 때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 
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지성’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국민 중심의 서비스정부를 만드는 것도 정부 3.0 의 
중요한 목표다. 우선 일상에 필요한 생활민원 서비스를 
재정비해 편리한 이용을 돕기로 했다.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 시스템을 통합해 관련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여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생 • 입학• 이사•병역 등 생애주기에 맞게 맞춤형 서 
비스를 제공하는데，특히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 
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G 글 ■ 장원석 7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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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정부 3.0’ 국민생활이 바뀐다 어린이집 운영 정보 공개 


“내 아이는 소중하니까！” 

어린이집 꼼꼼하게 고르자 

원생밀도는 물론 특별활동 U I 용 ■ 급식 H I 등 각종 운영관리 내역 낱낱01 공개 


o “벌써부터 고민이에요. 제가 일을 하는 터라 울아 
들램(우리 아들내미)들은 가정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 
요. 서울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인지라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데요. 지금 다 
니는 어린이집은 네 살(내년)까지 다닐 수 있어요. 다 
섯 살 땐 어차피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데… 집 주변 
어린이집 원장 쌤(선생님)이 급식비를 횡령해서 경찰서 
에 가셨대요. 어디 문제없는 어린이집 없을까요? 어디 
가 좋은지 알려주는 맘(어머니)들도 없으시고，서로 
좋은 데 자기 아이 넣으려고 해서 저처럼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막막하네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며칠째 혼 
자 고민하다가 글 올려요. 선배맘(선배 어머니)들，조 
언^탁드려요.” 

젊은 엄마들이 자주 찾는 한 인터넷 정보공유 카페 
에 오른 글이다. 이 외에도 이런 질문들은 흔하다.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공개돼 어린이집을 선택해야 하는 부모들이 걱정을 덜 것으로 보 
인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아이가 몇 살이고 어디에 사는데，어느 어린이집에 보 
내야 할까요? 출근일은 다가오는데 좋은 어린이집을 
구하지 못해 걱정된다’는 이야기다. 직장을 다니는 엄마 
들에게는 어린이집 선택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다. 보통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요즘 가깝다는 이유 
로 아이들을 맡기는 엄마들은 별로 없다. 연이어 각종 
어린이집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들의 급식비를 횡령해 좋 
지 않은 식재료를 사용했다거나 보육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을 체벌하는 영상이 텔레비전 
에 보도된다. 엄마#은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가슴 
이 철렁 내려앉는다. 

정부 3.0 에서는 엄마들이 이런 우려를 한결 덜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정보를 
상세하고 신속하게 대중에 공개하기 때문이다. 엄마들 
은 인터넷 등을 통해 집 주변 어린이집의 정보를 한눈 
에 볼 수 있다. 또 여러 어린이집 중에 자신이 가장 원 
하는 보육 방식을 가전 어린이집도 골라 낼 수 있다. 

법규 위반한 사실 있으면 처분내용까지 공개 

정부는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각종 운영 정보를 국민들 
에게 낱낱이 공개할 예정이다. 주기적으로 지자체 홈페 
이지를 통해 어린이집 아동 수 •보육교사 수 등 일반적 
인 현황 자료를 게시하는 것은 물론이다. 어린이집의 
아동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에 대한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좁은 어린이집에 아이들의 수가 많을 
수록 환경이 나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일반활동 비용 및 특별활동 비용 
급식현황 등의 관리 • 운영 비용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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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로 믿고 말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다 



아동폭력^제 


時 정부 3.0 을 만난 뒤… 



정부 3.0 정책의 일환으로 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의 아동 및 
보육교사 수뿐만 아니라 급식현황，위반행위와 처분내용까지 공개한다. 
A 씨는 00 시 홈페01지를 방문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01집을 찾았고 
직장생활을 계속 하기로 결정했다. 


다. 또 어린이집이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그 처 
분내용까지 대중에 공개한다.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에 따르면，전국 어린이집은 
2012년 현재 4만2,527개소에 달한다. 보통 연간 6퍼센 
트씩 어린이집 수가 늘어난다. 2( X )0 년 1만9,276개소와 
비교하면 12년 만에 2.2 배 증가한 수치다. 

보육아동 수는 더욱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0년에 
는 전년대비 8.92 퍼센트，2011년 5.38 퍼센트 증가했고 
2012년에는 10.28 퍼센트 증가했다. 국 • 공립 어린이집 
에서 보육하는 비중은 10.1 퍼센트다. 113만9,927명의 
어린이들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맡겨진다. @ 

글 •박상주 기자 


‘성범죄자 알림 e’ 등재정보 확대 

범죄자들 주소에 도로명 ■ 건물번호까지 추가 등재 


우리 동네에는 혹시 성범죄자가 있을까? 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 성범죄 
자에 대한 정보 공개가 확대됐다 
여성가족부는 6월 19일부터 당초 성범죄 
자 알림 e ’ 에 등재돼 있던 범죄자들의 주소에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추가 등재했다 또한 
An ᅵ트폰으로 01용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 e ’ 애플리케01선을 개발 중01다 
정부는 2010년 1월 아동 ■ 청소년，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하71 위해 성범죄자 알림 e ’ 사01트를 개설했다 그동안 성범죄자 정보 중 주소 항목 
은 읍 ■ 면 ■ 동까지만 공개해왔다 01번에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한 것은 성범죄 
자들의 경각심을 한층 놈여 보다 높은 성범죄 예방 효고* 보구 I 위해서다 



■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는? 

성범죄자 알림단에 등재되는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 
을 대상으로 하며，법원01 성범죄 유죄판결과 함께 공개명령을 선고한 사람01다 성 
범죄자 알림근에 공개되는 71간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해진다 3년 o I하의 징역은 
5년，3년 초과 징역은 10년까지 성범죄자 알림 e 에 공개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01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정보서를 제출해0 ᅣ 하며, 위반 시 법령에 따라 처벌 
될 수 있다 신상정보 제출을 ] I 피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사법71관 
에 고발 조치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변경사항 미제출자 거짓정보 제출자는 1년 
01하 징역 또는 50◦만원 01하의 벌금01 부과된다 
성범죄자 알림 e 사01트는 국민 누구나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 성범죄자의 신상정 
보를 열람할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 e 초71화면에서 지도검색 또는 조건검색을 선택 
한 뒤 실명인증 절차(공인인증서，卜 PIN, 휴대폰，주민등록번호 중 택일)를 거친 뒤 
지도로 검색하거나 조건(검색어 입력)으로 검색하면 가능하다. 

_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 시 주의할 점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때 주의할 점도 있다 인터 
넷의 공개전용 웹사01트인 성범죄자 알림 e 에서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구 I 때문01다 특히 성범죄 예상 목적 o |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도록 주 
의해야 한다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 o I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된 정보를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01 를 위반할 경우 5 년 o I 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0 同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된 아동 ■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제외한 
일반 사업장 등에서 고용을 제한하거나 주택，사회복지지설의 01용, 교육 및 직업훈 
련 등에 있어서 공개 대상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자 정보공개 
의 목적 0 1 성범죄 예방 01 天 | 차별 o I 나 격리 7 ᅡ 0 ᅡ니 71 때문 01 다. 글 ■ 박경 0 ᅡ 71 자 

성범죄天!' 알림 e www . sexoffender . go.kr / 문의 想 02-207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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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정부 3.0’ 국민생활이 바뀐다 맞춤형 행정서비스 


주민센터를 허브로 ‘원스톱 복지 서 u I 스 

정부포털 ‘민원24’를 71반으로 생활정보 통합서 D |스 제공 


O 뇌병변 1급 장애가 있는 김성은(가명 • 30대)씨는 
도시가스 • 전기요금 할인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 
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전기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한국전력공사，가스요금 할인을 신청하려면 관할 도시 
가스회사에 신청해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하고 언어장 
애가 있는 김씨는 외출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김 
씨는 “결국 지인에게 부탁해 대신 신청했다”며 “아무리 
좋은 복지서비스가 있어도 이용하기에 불편하면 우리 
갈은 장애인들에게는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는 김씨처럼 자신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마련돼 있지만 이를 편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 
해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방형 행 
정개혁 프로젝트 ‘정부 3.0’ 이 실시됨에 따라 정부는 공 
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를 실시한다. 

장애인들이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앞으로는 기 


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 고， 읍•면•동 주민센터 한곳 
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로 활용해 ‘원스톱 복지서 
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민센터와 우체국은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집배원이 독거노인，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을 방문해 
건강상태와 생활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러한 정 
보를 주민센터와 교류하는 것이다. 

생후 10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최미림 (29) 씨는 
영 • 유아 보육서비스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직장을 다 
니느라 아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챙길 시간이 부족하다. 앞으론 최씨와 같은 국민들을 
위해 ‘생애주기별 • 유형별 원스톱 복지서비스가 실시된 
다. 출생신고를 할 경우 보육료• 양육수당• 무료예방접 
종 등 28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망신고 시에는 상속처리 • 유족연금 등 18종의 


© ‘국가표준인증 통합’으로 기업의 원가절감을 도와준다 



플라스틱 수도관을 생산하는 o I 업체는 KD H , KS , ISO , 단체표준 표시 인증， 
위생안전 기준 인증 등 총 6가지 인증에 1,798만원의 인증 U I 용을 쓰고 있다. 



U | 제 시산과 비씅 
걱정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바로 제품 개발과 생산을 
할수 있게 돼서 매출이 
、더늘어날것같네요! 


네! 바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제 원스톱 통합 창구에서 
비용과 심사시간을 
줄여드리겠습니대 


정부는 21개 부처7 ᅡ 운영하는 국7 ᅡ표준 (2 만4천여 종), 71술71준 (2 만4천여 종) 및 
인증제도 (185 여 개)7 ᅡ 상당 부분 겹치는 점을 감안，표준 ■ 인증 관련 
원스톱 통합 창구를 제공해 표준 ■ 인증 tJ |용과 심사시간을 줄일 예정. 


정부 3.0 을 
만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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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O 확대되는 민원24 기반 생활민원정보 


현재의^^ 




민원 신청 •발급 

• 주민등록등 ■초본 

• 토지 ■건축물 대장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출입국 사실증명 
- • 전입신고 




彩몸 원 


!원 24 


•자동차검사일 
운전면허 갱신일 

생활민원정보 제공 



재산■자동차세 등공과금 
벌금, 과태료 등 벌과금 


서비스를 한꺼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 

지자체도 중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행정지원’ 확산 

나아가 정부는 정부민원포털인 ‘민원 24( www . minwon . 
go . kr )’ 를 기반으로 한 생활민원정보 통합서비스를 통 
해 국민들의 불편을 덜 예정이다. 현재 국민들은 주민 
등록 등•초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 
을 때 ‘민원24’를 이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원24’에 
서 운전면허 갱신일，민방위 교육일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들이 깜 
빡 잊을 수 있는 생활정보들을 ‘민원24’가 국민들을 대 
신해 관리해주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 
하는 것이다. 

정부는 창업 •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 대 
해서도 ‘원스톱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기업들 
이 사업신청을 하거나 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중앙정 
부와 지자체를 부지런히 오가야 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이로 인한 어려움이 많 
았다.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김성근 (57) 씨는 “중소기업 
은 가뜩이나 일할 사람이 부족해 행정적인 업무를 보 
는 데 투입할 인력이 달리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2007년 경기도 김포시는 기업들이 인허가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종합민원과를 세웠다. 경기 
도 김포시 종합민원과 박만준 계장은 “허가전담 창구 
를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김포의 경우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다”고말했다. 

이전에는 민원인들이 업무진행 상^을 파악하기 위 
해 개별부서를 찾아다녀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종합민 
원과만 통하면 돼 민원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었 
다. 또한 법령해석 등과 같은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 
에 대해서도 종합민원과에서 즉시 협의해 해결할 수 있 
게 됐다. 앞으로는 경기도 김포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 
체들도 허가 전담창구를 설치해 정책 수요자들의 만족 
도를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통 
합관리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중소기업청，고용노동 
부 등 각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 연계해 사업 신 
청 제출서류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중소기업이 중앙 
부처와 지자체를 오가지 않고서도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I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도 선보인 
다. 전자태그，위치정보 등을 활용해 새로운 개념의 행 
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정부를 구현하기 위 
해서다. 전자태그 ( RFID ) 를 기반으로 한 물자관리시스 
템을 확충하고，재해현장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 
발해 재해구호물자의 재고와 유통관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지자체 간 수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관리한다. 
음파와 LED 조명을 활용해 야생동물을 감지하고 퇴치 
하는 원격감시 제어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생활안전 • 환경안전 • 민생치안 등 6개 분야에 
대해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0 글 ■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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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정부 3.0’ 국민생활이 바뀐다 


ᅩ^니다” 



유정복 장관은 “정부 3.0 을 통해 국민 중심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o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정부다. 한마디로 국민 
눈높이에서 행정을 하겠다는 정부의 변화를 의미한다.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는 
일이다.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정부 3.0 의 네 가 
지 가치는 정부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민들과의 관계에 
서도 구현될 예정이다. 일자리가 늘고 생활이 편리해지 
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정부 3.0 의 목표다. 정부의 
새 면모를 만들고 있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으로부 
터 정부 3.0 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정부 3.0 에 따른 정책 변화 중 장관께서 가장 주안점을 두 
는 부분은? 

“정부 3.0 은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공급자가 아니라 국 
민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국민 중 
심의 정부가 되기 위해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정보 
의 공개와 개방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 
보를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국민의 시각에서 먼저 공개 
할 것입니다.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하 
면 국민들은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 
다.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투명한 정부에서부터 정 
부 3.0 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많은 공공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정부 
3.0 이 실현되면，정보공개 정책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앞으로 정보공캐는 공급자에서 국민 중심으로 패러다 
임을 전환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전 과정에 대하 
여，국민 중심으로 공개한다는 세 가지 원칙하에 공개 
되는 정보가 많아집니다. 먼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 
보의 사전공개가 대폭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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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행정감사에 필요한 
재정 정보 등이 사전에 공개됩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이 
청구해야 정보를 공개했지만，앞으로는 청구가 없어도 
공개 대상 문서를 생산 즉시 원문까지 사전 공개할 계 
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매년 31만 건에 불과하던 
정보공개 건수가 323배 증가해 1억 건으로 늘어나게 됩 
니다. 정보공개 대상기관도 현재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행정기관 중심에서 부처별 위원회와 정부출연 • 출자 - 
보조기관^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공정보 공개가 자칫 개인정보 유출이나 주요 국가정보 
의 유출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정보 중 공개 대상으 
로 분류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는 비 
공대상인 정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국 
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공개될 경우 국가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개인 사생활의 자유 
를 침해할우려가 있는 정보등이 그대상입니다.” 

정부 3.0 이 실현되면，국민이 어떤 면에서 변화를 가장 많 
이 체감하게 될까요? 

“정보가 공개 • 공유되면 국민생활이 편리해집니다. 국 
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즉 어린이집 운영내역뿐 아 
니라 의료기관 평가정보，건강보험료 체납정보，의약품 
정보，유해화학물질 정보 등이 사전에 공개되면 국민 
들은 어린이집이나 병원을 선택할 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어린이집과 관련된 정보는 
일반 현황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 
으로 아동과 보육교사수，특별활동비，급식 현황 위반 
처분내용까지 상세히 공개합니다. 학부모들에게는 실 
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가 대폭 개방되면，국민들 
은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일자리가 늘어 
날 것입니다. 앞으로 기상 교통 지리，특허，복지，보건 
의료，재해안전，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정보가 단 
계적으로 개방됨에 따라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 3.0 을 실현시키기 위한 예산확보와 관련 기관 협조 방 



6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부 3.0 비전 선포식’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 
무총리가 ‘정부 3.0’ 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은? 

“정부 3.0 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보유한 각종 
정보와 시스템을 연계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5년 동안 2조2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 
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정보화 사업 전반 
의 효율•화와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적인 예산소요를 최 
소화하겠습니다. 정부 3.0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중앙정 
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힘을 합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3.0 추진회의 등 범정 
부 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분기별 성과를 국민들에 
게 보고함으로써 정부 3.0 이 전 정부적으로 확산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정부 3.0 정착을 위해 장관으로서의 각오와 국민 
에게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국민 중심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6월 19일 ‘정부 
3.0, 국민과의 약속 비전선포식을 통해 정부 3.0 이 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좋은 정 
책을 수립하고 발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정책 
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정 
책 성공의 90퍼센트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 3.0 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어내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저와 안전행정부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 글 ■ 박상주 ^ I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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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정부 3.0’ 국민생활이 바뀐다 공공데이터 활용법 


‘공공데이터 포털’로 개방창구 일원화 

민간 수요 많은 교통 ■지리 ■교육 ■ 복지 ■재정분0 ᅣ 정보 우선 공개 


O 유통업체를운영하는김온조(가명)씨는최근2~3 
년간 날씨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다. 수박을 대량 공급 
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른 장마가 찾아와 판매실적이 
뚝 떨어졌다. 겨울철에는 방한용품 유통 시기를 놓쳐 
재고만 늘었다. 이른 한파를 예상치 못한 탓이다. 

날씨를 제대로 분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 
단한 김씨는 민간기상업체에 날씨 정보 분석을 의뢰했 
다. 날씨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소비자 심리를 분석 
하고，그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수립하기 위해서였다. 

이 기상업체는 날씨를 분석해 제품 판매에 영향을 
주는상#별 임계점 온도를 김씨에게 제공했다. 여름철 
수박. 아이스크림 . 에어컨은 섭씨 25도 이상일 때 매출 
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고，수박은 섭씨 29도，아이스크 
림，맥주는 섭씨 30도가 되면 매출이 최고점에 이른다 
는 세부 분석결과도 내놨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월별 
판매 전략을 세분화하고，구입 물품을 다양화한 김씨 

O 공공데이터 이렇게 활용한다 


의 회사는 매출이 크게 상^했다. 적정 물량만 확보해 
창고를 운영하면서 재고도 크게 줄었다. 

날씨 정보라는 공공데이터를 민간기업이 활용해 새 
로운 산업 영역에 적용한 사례다. 정부 3.0 시대를 맞 
아 정부는 공공기관이 만들어 관리하는 공공데이터 
를 대폭 개방하기로 했다. 민간의 수요가 많은 분야부 
터 우선 개방하는데 교통 •지리 •교육 •복지 •재정정보 
등이다.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기상 분야는 공적인 영역에 묶여 
있었다. 각종 기상 정보를 분석하는 기상청이 각 언론 
사에 정보를 제공하면 기상캐스터가 이를 국민에 예보 
하는 정도였다. 

기상청은 현재 위성정보，레이더정보，해양관측정보 
등을 민간에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장기예보정보， 
항공자료정보，초단기예측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할 계 



3 차활용 
(타산업과 융합) 


1 차활용 


서비스 

•기상예보 


일자리 

•기상사업자 
•기^■통보관 


신규일자리 


•기상컨설턴트 
•기상 감정기사 
•기상예보사 


9 조원 5조원 며 


2,232억원 


■ M\ 


자료 ■기상청 


•재해보험컨설팅 
•맞춤형 날씨정보 
•재해예보서비스 
•에너지소비량 예측 


•기상컨설팅업 
•기상 장비업 
•기상^정업 


기상 ■ 기후산업 현황 (2011) 

3만5천명 종사자 

8,253명 

567 명 


서비스 


^■생산업 

•기상산업 


신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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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다. 이러한 기상정보를 재해 •의료• 에너지분야 정 
보와 연계하고，농업 •건설 • 레저 • 유통 등 다양한 산업 
과 융합하면 재해보험 컨설팅，맞춤형 날씨 정보 등 다 
양한 서비스로 응용할 수 있다. 기상컨설턴트，기상감 
정기사 등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프로그램 개발 쉽도록 오픈 API 도 제공 

교통정보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 교통혼잡에 
따라 소모되는 비용은 2012년 기준으로 연간 30조원 
에 달한다. 스마트폰으로 교통정보를 활용하면 연간 3 
조6천억원의 혼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추 
산이다. 또한 각종 교통정보를 위치정보，여행정보 등 
과 융합하면 새로운 신규사업을 창조할 수 있다. 

2009년 당시 고교생이던 유주완씨가 개발한 애플리 
케이션 ‘서울버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시의 교통정 
보 데이터를 활용한 이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개발된 
2,5⑵여 종의 실시간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의 산라 
역할을 했다. SK 텔레콤과 네이버 등 민간 기업의 교통 
정보 서비스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민간이 어떤 공공데이터를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전수 조사에 착수해 
‘개방 5개년 로드멤’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월 


현재 2,260종 정도인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2017년 
6，150종으로 확대된다. 민간의 활용도가 높은 실시간 
정보는 ‘오픈 API ’ 형태로 제공한다. 6월 현재 35종인 
오픈 API * 는 2017년 356종으로 늘어난다.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 
터 개방의 창구는 ‘공공데이터 포털 ( data . go . kr )’ 로 일 
원화했다. 데이터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 가이드와 활용 사례를 제공하고，실시간 
일대일 상담도 해준다. 회원 가입만 하면 정부가 공개 
한 모든 정보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정부 3.0 시대에 발맞춰 각 중앙 부처는 정보 개방의 
폭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지금껏 제공하지 않았던 
국가재정정보，국고보조금정보，국유재산 현황정보 등 
을 공개하고，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장비정보，기술산 
업정보 등을 추가로 개방한다. 국토교통부는 건물에너 
지사용량정보，하천지리정보 등을 새로 공개한다. 서 
울특별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도 물가정보，체육 
시설관리정보 등을 민간에 공개하기로 했다. @ 

글•장원석 기자 

*API :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 사이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 
지 형식을 말한다. 오픈 API 는 인터넷 이용자가 직접 응용 프로그램 
과 서 U |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대중에 공개된 API 다. 




1 차활용 


위치정보 
시설정보 
재^■정보 
여행정보 


서비스 신규사업 


•차량 내비게이선 
•정체구간 실시간 확인 
•주유소 가격 및 
위치확인 


•내비게이선 사업 
•고속도로 휴게시설사업 
• 여행 관련 대여업 


서비스 


^■생산업 


•교통정보 안내 


•교통정보 제공업 
통^■송업 


일자리 

통예^원 
•교통 안내 리포터 


신규일자리 

•스마트자동차 사업 
• 애플리케이션 개발 
•교통정보 분석업자 
시 ( CCTV ) 기술자 
•대체교통수단 관리업자 


자료■서울시, 국토교통부 


위클리 공감 2013.7.8 39 

























































기획특집 ‘ 정부 3.0’ 국민생활이 바뀐다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기상정보로 하늘 ^■고 
가상 박물관까지 세운다 

공공데이터와 반짝이는 아이디어 결합… 1억 넘게 비용 절감까지 


지미연 기자 


O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은 매일 출퇴근할 
때 버스•지하철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날씨가 어떤지 
도 궁금하고요. 여러 정보를 모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 
션으로 만들었습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했죠.” 

7월 2일 만난 이동준 (34) 얌스튜디오 대표는 자사가 
개발한 ‘오늘의 출퇴근’ 애플리케이션을 보여줬다. 출근 
지역을 강남역으로，퇴근 지역을 시청역으로 경로를 설 
정하자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목록이 실시간으로 업데 
이트됐다. 해당 지역 날씨 정보도 알려준다. 현재 날씨 
는 맑지만 퇴근 시간에는 비가 오니 우산을 챙기라거나 
일교차가 크니 외투를 가져가란 식이다. 



o 고속터미널 

••• 논현역 


回 9500 

장시 후 도착 1 

약 19 분 50 초 

臣】 9802 

장시 후 도착 1 

약 21 분 42 초 

(|] 9510 

약 1 분 49 초 

약 42 분 48 초 

■ 

E 웹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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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얌스튜디오 대표는 
대중교통, 날씨 등 공공데이터를 모아 
‘오늘의 출퇴근’ 앱을 만들었다. 



이 대표는 앱을 만들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했 
다. 대중교통 정보는 서울시에서，날씨 정보는 기상청에 
서 받아 사용하고 있다. 기상청에서 3시간 단위로 지역 
의 기상정보를 받는다. 여러 곳의 공공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사이트를 사용한다.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신청 
하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활용 용도를 심사한 후 승 
인해준다. 지난 5월 처음 서비스를 제공한 후 한 달 만 
에 1만건의 다운로드를 달성했다. 사용자 평가도 좋은 
편이다. 

그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앱을 개발할 
생각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 개발 가능한 앱의 종류가 늘었고，얌스튜디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앱 개발업체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 
^는 설명이다. 

얌스튜디오처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앞 
으로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데이터를 잘 활용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공공데이터를 통해 도움을 
밤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봤다. 

아시아나 항공 공공데이터를 기업경영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기업사례로 꼽힌다. 2009년 1월 종 
합통제센터를 세웠다. 종합통제센터는 기상청이 제공 
하는 기상정보의 처리 수준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 

항로상 난기류 등 기상 예상지역 정보를 그래픽 형태 
로 제공한다. 정보를 활용하면 최적의 연료량，항로 및 
고도를 산출해 운항승무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기상 
정보를 이용해 안전운항과 경제운항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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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해 3월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가 악천후로 
회항할 뻔한 상황이 있었다. 종합통제센터는 남동풍과 
저기압이 만나 발생한 기류 불안정을 항공기에 안내했 
다. 승객 163명이 공중에서 10여 분간 지체한 후 정상 
적으로 착륙할 수 었었다. 

지난해 4월 중국 화북지역에서 강한 뇌우로 베이징 
공항에 교통혼잡이 발생하자 종합통제센터는 뇌우 통 
과 시점을 추정했다. 관제기관에 협조를 구해 타 항공 
사에 비해 지상대기시간을 1시간 단축하여 공항에서 
이륙할수었었다. 

기상정보를 활용한 날씨 예측률이 높아지자 회항 건 
수가 감소했다. 효과적인 날씨 경영으로 비행기 회항률 
이 기존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기상정보 활용 
도를 인정받아 지난해 6월 기상청으로부터 기상정보대 
상을 받기도 했다. 

NHN 다양한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데이터를 받고， 
사용자들이 이용하기 좋은 형태로 가공해 제공하고 있 
다. 지난해 5월 서비스를 시작한 가상 박물관 ‘네이버 
뮤지엄’이 대표적이다. NHN 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제휴 
를 맺고 소장한 유물，유물 관련 칼럼 등 다양한 콘텐 
츠를 디지털화했다. 

박물관 오디오 가이드를 만들고 가상 박물관 서비 
스를 시작했다. 영문해설，고화질 이미지를 추가해 컴 
퓨터 앞에서도 국립중앙박물관의 50개 전시실과 Mi 
천 점의 전시품을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게 했다. 국립 
중앙박물관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온라인 가상 박물 
관을 구현해낸 것이다.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 



아시아나항공의 종합관제센터 관계자가 기상청 정보를 활용한 분석자료를 보고 있다.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서울시와 상호협력을 위한 제휴 
협약을 맺었다. NHN 의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활용도 
가 높은 서울시의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 
의 접근성을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문화공간，전통시장 마을공동체 등 
테마장소정보와문화시설등이 nhn 의 검색•지도서 
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그 밖에도 네이버 지식인은 서 
울시 관련 자료를 알려주고，서울시는 ‘스마트 서울멤’ 
에 네이버 지도를활용하고 있다. 

인천시와는 2010년부터 지도 콘텐츠를 위한 업무협 
정을 맺고 있다. 인천시는 시의 주요 정보를 알릴 수 있 
게 됐고， NHN 은 인천시로부터 항공사진，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지도 서비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을 줄 
일 수 있게 됐다. 네이버는 플랫폼을，공공기관은 콘텐 
츠를 제공해 상호 협력을 이끌어낸 것이다. @ 

글 ■남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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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정부 3.0’ 국민생활이 바뀐다 외국사례 


‘공공정보 곳간’에서 창업아이템 찾았다 

미국 ■ 티 J 등 개방형 정부에 강한 의지… 미 부동산 정보업체 ‘질로닷컴’ 성공 신화 


O 미국에서 집을 사^나 빌리려면 반드시 들어가박 
야 할 사이트가 있다. 바로 질로닷컴 ( Zilbw . com ) 이다. 
부동산 정보를 인터넷에 개방하고，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기업이다. 미국 정부와 언론이 이 회사의 통계를 
활용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지만 설립된 지 7년밖에 안 
된 신생 회사다 

하지만 질로닷컴은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가격 • 크 
기 • 형태와 갈은 단순한 부동산 정보뿐만 아니라 그 집 
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주변 정보를 원한다는 사실 
에 착안했다. 그래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지역 GIS 如리 
정보시스템)，인구통계정보，학군정보 등을 제공받아 
부동산 정보와 융합했다. 

구매자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자 질로닷컴 방문자는 몇 년 새 기하급수적으 
로 늘었다. 2011년 질로닷컴은 6천만 달러(약 680억원) 
의 매출을 올렸고，지금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 
1，3⑵억원)에 달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미국은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정부 



It appears you’re using an older version of Internet Explorer. Therefore, your experience on Zillow could 
be diminished since we are phasing out support of this browser in favor of newer and popular ones. To get the 
optimal experience on Zillow, please upgrade to the latest version of one of these free browsers: Internet Explorer. 
Firsfox. Safari or Chrome. 


질로닷컴은 자신들이 가진 부동산 정보와 정부가 제공하는 지역 GIS (지리정보시스템), 인구통계정 
보 등을 융합해 큰 성공을 거뒀다. 


부처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Open Government 
Initiative ’ 를 마련하고，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을 진행 
하고 있다.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 
을 증진시키는 게 목표다. 이에 따라 미 연방정부는 각 
기관별로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 Data . gov ’ 라는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사이트를 구축 
해 운영하고 있다. 

“더욱 많은 정부 데이터를 좀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일반 대중에 공급함으로써 산업 전반에 새로운 서비스 
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근간을 제공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을 것이다; 

지난해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콘퍼런스에 참석한 스 
티븐 반로에클 미 연방통신위원회 CIO 의 말이다. 개방 
형 정부로 향하는 미국의 의지를 정확히 읽을 수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곧 정부 데이터에 기반해 기업이 설 
립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고，이는 미국인의 
삶에 막대한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반로에클 CIO 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든 것이 바로 
질로닷컴이다. 그는 “앞으로 의료나 에너지 비즈니스 
등 더욱 많은 산업에서 정부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기상•교통 • 공공시설 
등에 관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민간기업이나 국민 
은 이를 창조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 
출한다. 개방과 참여，공유를 바탕으로 한 정부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는 2011년부터 글로벌 차 
원에서 국민의 국정 참여를활성화하기 위해 열린정부 
파트너십 ( OGP : Open Government Partnership )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①재정정보의 투명성 ②공공정보 
의 접근성 ③고위공무원의 자산 공개 ④국민참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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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핵심요소다. 

유럽연합 ( EU )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유럽 
연합은 2011년 12월 경제성장 및 사회현안 해결，과학 
기술 선도，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 등을 목적으 
로 EU 기구와 27개 회원국 공공기관의 모든 공공데이 
터의 온라인 개방을 의무화한 ‘Open Data Strategy 
를 수립해 발표했다. 또 역내 각국의 공공기관이 생산 
한 공공정보를 의무적으로 재사용하도록 하는 ‘공공정 
보 재사용에 관한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영국은 이 지침에 따라 2005년 유럽연합 회원국 중 
가장 먼저 ‘공공정보 재이용 규칙’을 제정했고，공공데 
이터 통합 민간개방 창구인 " Data . gov . uk ’ 를 개설해 
2 CU 0 년부터 본격적인 개방을 시작했다. 

호주 역시 2009년 모든 공공데이터를 가능한 한 빨 
리 개방한다는 내용의 ‘오픈 거버먼트 선언’을 발표했 
고，이에 따라 2011년 공공정보 개방에 관한 세부 기준 
과 절차를 제시한 상황이다. 

뉴질랜드선 경찰법 개정안을 국민참여 통해 마련 

국민의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뉴질랜드는 1950년대 만들어진 ‘경찰법’을 
대체할 새로운 경찰법 초안을 작성하면서 그 과정을 
‘위키방식(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의견을 
내고，자유롭게 수정하면서 하나의 답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웹에 공개했다. 법안 작성의 배경과 참고 문 
헌을 제공한 후 국민들이 경찰법 문구를 제안하도록 


© 해외 주요 공공정보 활용 서비스 



UK Pharmacy 

(영국) 



장애인 
화^■실맵 

(덴마크) 


EYE ON 
EARTH 

( EU ) 




국립기상서비스의 기상 데이터와 농무부의 수확 
량 ■ 토양정보 등을 활용, 수확 피해발생 확률을 예 
측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농가 및 농작물 전문 인 
터넷 보험회사 ■.( www . climate . com ) 

항공기 도착 실적 데이터，공항정보，기후 데이터 
를 이용해 항공사별, 기후별, 요일 ■시간대별 지연 
확률, 평균 지연시간을 검색하는 서비스. ( WWW . 
flyontime . com ) 


보건 ■사회복지정보센터의 약국 주소 데01터를 01 
용, GPS 정보나 주소 키워드를 입력하면 근처 약 
국을 검색하는 애플리케이션. 


런던교통국의 자전거 보관소 위치 데이터, 보관소 
별 자전거 이용현황 데이터를 활용, 보관소 장소 
나 대여용 자전거 현황을 검색하는 서 U I 스. 


런던교통국의 버스운행 데이터를 이용, 버스 위치 
를 지도상에 표시하거나 다음 버스도작' 시간을 
표시하는 서비스. 


덴마크 오픈데이터 개혁 전략 콘테스트 수상작. 
철도역, 민간시설 등 관리자가 장애인용 화장실 
정보(휠체어 이동가능 경로포함)를 제공. 


EU 32개국의 센서측정 수질정보，대기정보를 지 
도상에 표시하면 시민이 그 장소의 환경을 평가 
한 정보를 추가, 국가별 측정 정보와 시민 정보를 
합쳐서분석 •활용하는 사례. 


자료•안전행정부 


했는데 반응은 뜨거웠다. 


다는 평가를 받았다. 


뉴질랜드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자유롭게 온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민간과 손잡고 범죄예측지도 


라인 공간에서 의견을 제시했고，법률 검토팀이 모든 를 만들었다. 시 경찰청이 보유한 범죄 데이터를 민간 
제안을 통합한 뒤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 550여 개 정보기술 ( IT ) 기업과 공유해 만들었는데 시 


했다. 뉴질랜드의 이러한 시도는 입법에 대한 시민의 민안전，교통 고용 교육등 도시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관심을 끌어올리고，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 민간의 참여로 해결한 사례로 꼽힌다. 0 글 ■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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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정부 3.0’ 국민생활이 바뀐다 2017 년 공무원 A 씨의 하루 


서물-세종시 오가는 풍경은 옛 추억 

태블릿 PC 이용한 영상회의 자리 잡아 



O 2017년 6월 19일 오전 7시. 안전행정부 사무관 A 
씨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집을 나서 광화문 정부서울 
청사로 향한다. 조금 늦은 터라 택시를 타기로 했는데 
택시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꺼내 든 
A 씨는 집으로부터 두 블록 떨어진 곳에서 택시 한 대 
가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음을 확인하 
고 택시를 잠을 수 있는 위치로 이동했다. 

한산한 아침 도로를 쌩쌩 달려 20분 만에 정부서울 
청사에 도착한 A 씨. 커피 한 잔을 마신 뒤 곧바로 국장 
의 장관 보고에 대비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계획안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오전 9시까지는 메일로 보고 
서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마무리된 보고서를 메일로 보내기 위해 행정정보시 
스템에 접속해 등록하니 공개할 것인지 묻는 창이 곧바 
로 뜬다 A 씨는 자신 있게 ‘공개’를 선택했다. 2014년부 
터 정부가 주요 전자문서를 사업계획 단계부터 집행까 


지 단계별로 모두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한층 투명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만든 
문서를 공개하게 되자 한층 더 책임감을 느끼며 일하고 
^다 

정부 정책이나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늘면서 
각계의 피드백을 얻을 수 있게 된 것도 장점이다. 정책 
대상■자들과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인 아 
이디어 마당에 직접 토론방을 만들어 정책 토론을 하 
는 것도 일상이 됐다.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모으니 
안풀리던 일도 해결된다. 

4년 전만 해도 지자체에서 정보를 한번 취합하려면 
일일이 전화를 돌려야 했지만 이제는 행정망이 서로 연 
결돼 필요한 정보를 곧바로 찾아 쓸 수 있게 됐다. 또 필 
요하면 담당자들파 스마트폰이나 PC 를 활용해 문자 
대화나 영상 협의를 할 수 있고，온라인 협업공간에서 
토론도 언제든지 가능해졌다. 과거의 유사 사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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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직원들이 서버를 분석하고 있다. 



D 


정보 개방을 확대하면 보안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01 커진다. 정부 3.0 시대를 열 
면서 정부고 ᅡ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보안을 더 강화하7 ᅵ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해킹 등 사이버공격의 원인이 되는 여러 약점을 개발 단계 
에서부터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시큐어 코딩을 확대 ■ 적용한다. 또 보안등급제 
를 도입해 서비스 중요도에 따라 관리한다. 데이터의 중요도, 영향력이 미치는 범 
위 등을 고려해 보안등급을 1~5등급으로 분류하고，상위 보안등급(1~2급)에 대해 
서는 더 엄격하게 보안 진단을 하구 ᅵ로 했다. 전쟁, 테러 등 물리적 공격01나 자연재 
해로부터 전산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전산백업센터도 만든다 정부는 안전 
한 제3의 장소에 01 센터를 구축할 계획01다 
공공정보 개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지침도 추가로 마련한다 공공정보를 
다룰 때 지켜야 할 처리 원칙과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여러 준수사항을 규정하 
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지역거점 지원센터를 2017년까지 10◦여 개로 늘려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원칙 및 기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정부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공공71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수시로 진단하고，01 
결과는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애초에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글 ■ 장원석 71자 


공공정보 개방 늘어도 사이버 보안 ‘이상 무’ 
보안등급제 도입 ■ 정부전산백업센터 만들어 


를 찾기 위해 전임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지 
식경영시스템을 통해 과거 사례를 검색할 수 있게 돼 
업무 효율도 좋아졌다. 

사무실에 없어도 장소 구애 없이 업무처리 

오후에는 지자체 마을공동체 담당자들과 영상회의를 
하기로 했다. 앞으로 어떤 부분에 더 선택과 집중을 해 
야 효율적일지 논의할 예정이다. 사무실에 없는 담당자 
들도 태블릿 PC 를 활용해 영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4년 전과 비교해보면 격세지감이다. 

당시에는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업무를 담당했는데， 
서울의 안전행정부와 세종시의 기획재정부를 왔다갔 
다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루에 길에서 버리는 시간만 
대여섯 시간. 하지만 이제 전 공무원이 태블릿 PC 와 스 
마트폰을 쓰고，모바일 행정업무 처리시스템이 구축됐 
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건 구애받지 않고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예산 업무를 이어받은 동기의 말에 따르 
면 요즘은 세종시의 기재부와 예산 협의도 태블릿 PC 
로 한다고 한다. 셔틀버스나 KTX 를 타고 세종시를 오 
가는 풍경은 옛말이 돼버렸다. 

4년 전 부처 간 주요 회의의 30퍼센트 이상을 영상 
회의로 하는 게 의무화된 이후 영상회의는 점점 대세 
로 자리를 잠게 됐다.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는 중 
요하지 않다. 집이나 휴가지에서도 정상적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안건을 정리해 영상회의를 시작했다. 시민단체 활동 
가 출신인 충청남도 마을공동체 담당자가 현실과 실제 
의 괴리를 지적한다. 

역시 오랜 현장활동을 바탕으로 한 지적은 따끔하 
다. 다음번 지원사업을 설계할 때는 현장 수요조사를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 •도별 담당자가 돌 
아가면서 상황을 공유한 뒤 정확히 1시간 만에 회의를 
끝냈다. 이제 회의 결과를 정리해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물론 회의 결과 역시 ‘공개’로 분류할 
것이다. 

어느덧 저녁.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을 위한 인사교 
류 확대에 따라 경기도청에 파견 가 있는 동기와 맥주 
한잔을 하며 ‘정부 3.0’ 에 대한 남자들만의 수다를 떨기 
로 했다. 정부서울청사 인근 체부동 시장의 치킨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다. 0 글 ■ 이율 性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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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정부 3.0’ 국민생활이 바뀐다 


‘정부 3.0’ 기획 참여한 옥동석 한국조세연구원장 

“개방■공유_협력에 기반 
정부운영 혁신 의지 담아” 


개방형 혁신을 확산하고 지식정부를 구현하는 개념，‘정부 3.0’ 에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정부 3.0 구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는지 
71획에 참여한 옥동석 한국조세연구원장을 만나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o 2012년7월대선 경선 후보자이던박^혜대통령 
이 ‘정부 3.0’ 을 처음 발표 당시만 해도 일반인들은 단지 
정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강한 의지로만 받 
아들였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단순한 기치 
수준을 넘는다. 광복 이후 현재까지 한국 정부의 모습 
을 원거리에서 분석한 뒤 현재의 최첨단 기술을 정부 
운영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정부개혁 단장이 던 
옥동석 (56) 한국조세연구원장은 정부개혁에 관한 공약 
을개발하면서 정부 3.0 을담당했다. 

왜 이 시기，이번 정부에서 정부 3.0 이 제기됐나? 

“대선공약 개발 과정에서 정부운영 패러다임 변경을 
가장 뚜렷하게 표현하는 용어였다. 정부 3.0 은 정보통신 
의 발달 과정을 감안해 입안된 개념이다. 정보통신의 
버전 상승 표현을 차용했다. 최근 정보통신 발달 과정 
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 
고 경쟁하며 집단지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있 
^는 것이다. 

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보편화되면서 개 
인들이 지식，정보의 소비자에 머물지 않고 그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시대다. 이에 따라 ‘연결하고，공유하고， 
개방하라는 사회적 변화에 기반해 집단지성이 등장한 
것이다. 이런 시대변화에 발맞춰 정부운영도 집단지성 
의 근간이 되는철학과원칙，즉‘개방•공유•협력’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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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한국사회의 어떤 모습을상상하며 정부 3.0 개념을설계 했 나? 

“정보와 지식이 부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사 
회가 될 것이다. 정부 3.0 은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설 
계된 개념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이 새로운 지식을 증가시킨다. 또 분산 
된 지식을 새롭게 결합해 새로운 산업 아이디어를 창출 
하는 개방형 혁신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 3.0 은 경제 
전반에 개방형 혁신을 확산하고 지식정부를 구현하는 
개념이다. 또 이를 통해 깨끗하고 유능한，그리고 신뢰 
받는 정부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도 나타낸다.” 

이미 정부가 가진 정보의 상당 부분이 대중에 공개돼 있다. 
이것과 정부 3.0 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정집행 중심의 대민 서비스에 대 
한 정보는 효율적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정부 내 보고 
서，보도자료，국내외 전문가 의견 등 업무지식과 정책 
지식에 대한 축적 및 공유는 매우 미흡하다. 이들 정보 
와 지식이 체계적으로 축적된다면 정부정책의 기획-집 
행-평가가 크게 개선될 것이다. 또 이들이 일반에 공개 
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개선되고 새로운 성 
장동력도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업 
무지식과 정책지식을 체계적으로 공개한다는 점이 기 
존의 정보공개와 다르다고 보면 된다” 

정부 3.0 에 따르면 정부 개념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공무원 
과 공무원 사회가 이 개념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이에 대한 방안은? 

“공무원 사회의 심각한 폐단 중 하나는 특정 공무원 또 
는 특정 공무원 집단이 정책정보를 독점적으로 보유하 
고，이를 통해 마치 유능한 것으로 비치는 잘못된 정보 
이기주의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정부가 지식관리시스 
템으로서 ‘온나라시스템’과 ‘범정부지 식관리시스템 
( GKM 酌’을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공유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해 개별 공 
무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 그러다 보니 유용 
한 업무지식과 정책지식이 포괄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업무와 관련된 데이터 오 
류의 책임 등의 문제로 공무원들이 지식 및 정보공유 
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정부 3.0 에서는 이런 문제 


를 해결해 공무원 사회가 자발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지 
식공유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하고 지식과 정보의 표준 
화된 개념과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정보 공개와 정책 투명성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리라 기 
대한다. 그러나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지식의 공유 범위와 방식에 대해 데이터 거버넌스 체 
계를 적절히 규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정부의 지식경영 
시스템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 
부의 지식에 대한 보안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 클라 
우드 컴퓨팅 시스템은 파일의 저장，수정，전송 등의 이 
력을 중앙에서 관리해 정보의 외부 유출에 대한 추적 
이 쉬워져 보안관리가 더 쉬워전다. 실제로 수백만 대 
서버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 중인 미국의 아마존이 
나 랙스페이스사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보안문제로 인 
한대 규모 사고를줄였다; 

정부와 민간 협업으로 집단지성을 구현하고 협치를 강화하 
는 것이 목적이다. 지금까지 정부 3.0 과 갈은 개념이 없어서 
집단지성이 구현되지 않았던 건 아니지 않나? 

“공감한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정부 
에 전자 ( electronic ) 는 있고 정부 ( government ) 는 없 
다’는 비판이 있었다. 집행 중심 대민 서비스는 효율적 
으로 제공되고 있으나，새로운 정책 기획 및 개발 역량 
을 개선하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정 최고 의사결정자의 지식정부에 대한 인식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식정부를 최고 국정과제로 관리하겠 
다는 의지를 표현했는데，이것이 곧 정부 3.0 이다. 이를 
대선공약에서 발표했다. 이 자체가 이전과 다른 큰 변 
^다.，， 

‘거금을 집어먹는 행정 서비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소요 예산 규모보다 과연 그 갈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기대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개방형 통합 인프라는 지식정보산업 진흥의 촉 
매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정보를 개방해 민간이 활용하 
면 새로운 미래지향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또 정 
부의 다양한 지식이 공유되고 협업을 활성화해 행정비 
용을 절감하고환경개선에 기여할수있을 것이다” 0 

글•박상주 기자/사진 •지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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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스케일링에 건강보험 
우체국서 ‘알뜰폰’ 판매 



교차로 꼬리물71 ■ 끼어들 땐 과태료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차로에서 차 
량으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를 하다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면 끼 
어들기 4만원，꼬리물기는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의 과태 
료가 부과된다. 이전까지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된 경우에 
한해 범칙금을 물렸을 뿐 무인장비 단속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 
되지 않^■다. 

1년 無사고• 법규 無위반 운전자에게 특혜점수가 부여된다. 8월 
부터 운전자가 1년간 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겠 
다고 관할 경찰관서에 서약한 뒤 실천에 성공하면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을 받는다. 특혜점수는 기간에 상관없이 누적 관리된다. 
해당 운전자가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 
을 밤으면 그간 쌓인 특혜점수 1점당 1일씩 처분 기간에서 공제한 
다.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 화장실 변기가 200개 늘어난다. 하반기 
부터 이용객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여성 화장실 변기가 약 
200개가량추가돼 남성 화장실의 최대 1.5 배까지 늘어난다. 

지방세 촉탁제도가 시행된다. 지방세 체납자의 주소지와 재산 
소재지를 다른 시 •군•구에 위탁해 지방세를 대신 받아달라고 
의뢰할 수 있는 제도다. 촉탁제도가 적용되는 지방세는 기존에 
적용되는 자동차세 이외에도 취득세，재산세 등 모든 세목이다. 
납부기한이 2년 이상 지난 500만원 이상 (1 인 기준) 체납액이 대 
상이다. 



교습학원 ■ 산후조리원도 10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주택을 사고팔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변경된다. 7월부터 취 
득세 감면 혜택이 대부분 사라전다. 그동안은 취득세 법정세율 4 
퍼센트에 대해 9억원 이하 .1 주택은 75퍼센트，9억〜12억원 이하 
주택은 50퍼센트，12억원 이하 다주택은 50퍼센트，12억원 초과 
주택은 25퍼센트 취득세를 감면해줬다. 그러나 7월부터 12월까 
지는 9억원 이하 .1 주택에 대해서만 표준세율을 50퍼센트 감면 
해주고，나머지 감면 혜택은 없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10월 1일부터 
일반교습학원과 부동산중개업，장례식장업，산후조리 원 등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의무발급 업종 
의 업소는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해야 
^■다. 

지방세 세목별로 과세증명서 즉시발급 서비스가 시행된다. 8 
월부터 과세관청을 방문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 
는 경우 절차가 개선돼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대 •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된다. 11월 28일부터는 
지금껏 기술자료 유용행위에만 적용되던 ‘3배 손해배상제도’가 
부당단가 인하，부당발주 취소，부당반품 등의 행위를 하는 대기 
업에도 적용된다. 해당 대기업은 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 
하면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로 배상•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협 
동조합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대기업 등과 직접 납품 
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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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 철도 포함 전국 호환 교통카드 11월에 첫선 

전국에서 호환해 사용가능한 교통카드가 나온다. 1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고속도로. 철도 • 지하철 • 버스를 선불 교통카드 한 장으 
로 이용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 
로，철도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와 하이패스 등 여러 장의 카드를 
씨야 했다.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 혜택은 그대로지만 추가 할인 
은 없다. 새로 나오는 자동차에 대해 실내공기 관리기준이 강화 
된다. 신규제작 자동차의 내장재에서 인체 유해물질이 방출되는 
것을 줄이고자 ‘신규제작 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을 개정， 
그기^을 강화한다. 

자동차 등록 절차가 개선된다. 9월부터 상속에 따른 이전 등 
록 신청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등록 번호판 규 
격 변경 절차는 6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다. 법인과 개인의 
주소변경 등록 신청 기간도 10월부터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7월부터 음성〜충주 고속도로가 개통된다. 애초 내년 말 개통 
예정이었지만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공사 기 
간을 17개월 단축한 것이다. 


풋고추■ 애호박■국화■ 장미도 농업재해보험 대상추가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이 확대된다 현재 농작물 22품목，임산물 
3품목，가축 15품목으로 지정된 농업재해보험 전국사업 대상품 
목에 풋고추 • 애호박 • 국화 • 장미 등농작물 4품목이 추가된다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된다.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2013년산 쌀 고정직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단가를 농업진흥지 
역 안은 핵타르당 85만127원，농업진흥지역 밖은 68만102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2012년보다 진흥지은역 10만4그27원，비진흥지 
역 8만3，102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10월 6일부터 전통주 산업 진흥을 위해 제조면허，품질인증 등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 사무가 지자체로 이 
양되고 주류 제조면허 추천 결과를 매번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농식품부에 보고하던 방식에서 연 1회 정기보고하는 방식으로 개 
선된다. 음식점 원^지 표시 대상#목이 6품목에서 9품목으로 
늘어난다. 현재 수산물을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의무항목은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 등 6개 
품목이었다. 여기에 명태，고등어，갈치가추가된다. 



군인연금 국외송금서비스… 계좌 압류 땐 현금 지급 

한국 운전면허를 가전 우리 국민은 7월부터 뉴질랜드에서 별도 
시험 없이도 현지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다. 

무주택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지원되는 주택구입(신축 - 
분양) 대부액이 광역시 이상 6천만원，중소도시 4천만원으로 각 
각 인상되고，이자는 2퍼센트로 인하된다. 

군인연금 지급방법이 확대된다. 외국에 사는 연금수급권자들 
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외송금서비스를 
시행하고 연금수급권자의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 
급한다.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 복무요원으로 개정하고 국제협력 
봉사요원과 예술 • 체육요원은 기타 보충역으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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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4천만원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서 제외 

스케일링도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인 국민은 스케일링을 받는 것도 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 
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1만3천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만 75세 이상의 경우 부분틀니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다. 기존에는 남은 치아가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적용했지만 7월부터는 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본인 부담금은 한 잇몸당 60만9천원이 
다. 또 M 월부터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연소득 4천만원이 넘으면 건강 S 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연금이나 기타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지만 올 6월부터 연금소득 등이 4천만원을 넘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PC 방 흡연이 금지된다.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청소년 흡 
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 6월부터 PC 방에서 흡연 
이 전면 금지됐다. 다만 흡연자들을 위해 실내에 별도의 흡연실 
을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 





모든 신축 ■기존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받아야 

정부의 행복주택 사업 추진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한 
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유수지 내에도 공공임대주택과 평 
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계획 및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올해 말부 
터 지역주민•시장상인•지역전문가 •지자체 등이 쇠퇴 도시지역에 
대한 재생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국가와 지자체는 이에 필요 
한 비용을보조•융자하고조세 •부담금감면，건폐율•용적률•높 
이제한 •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특례를 지원한다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전국 230개 단체에 
서 12월 본격 시행된다.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서비스를 제공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한번에 확인할수 있게 된다.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건 
축허가 신청 시 필요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은 대규모 건 
축물이었으나 올해 9월부터는 연면적 합계 5⑵평방미터 이싱으 
로 제출대상이 확대된다. 


요금 20~30퍼센트 싼 ‘알뚤폰’ 9월부터 우체국서 가입 

이동통신 가입비가 40퍼센트 인하된다. 이동통신 3사는 8월 중 
으로 이동전화 가입비를 40퍼센트 인하한다. 현재 SK 텔레콤은 
3만9,6⑵원， KT 는 2만4천원， LG 유플러스는 3만원의 가입비를 
각각받고 있다. 우체국에서 알뜰폰을살수 있다.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보다 요금이 20〜30퍼센트 싼 깰:뜰폰’ 
을 9월부터는 전국 우체국에서 가입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서비스와 단말기를 전국 우체국에서 수 
탁• 판매할 예정이다. 게임물 등급심의가 민간으로 대거 이양된 
다. 등급위의 게임 사후관리 업무는 신설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가 맡는다. 0 글 ■ 박상주 〕 I 자 / 일러스트 ■ 김회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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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정책정보 마당 


〈행복을 반올림하는 희망사다리 2013〉발간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들01 쏙~쏙' 


O 심서현(직장인 • 32) 씨는 출산을 한 달 앞둔 ‘예비 엄마’다. 심 
씨는 출산을 앞두고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주위에서 
七 V 모와 아이를 위한 혜택이 많다고는 들었지만 실제로 자신은 어 
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직 
장을 다니며 출산을 준비하다 보니 이러한 혜택을 꼼꼼히 챙겨 
볼여유가 부^했다. 

심씨처럼 정부 정책을 궁금해하는 국민들을 위해 정책을 알 
기 쉽게 정리한 맞춤형 정보 가이드가 발간됐다. 문화체육관광 
부 국민소통실은 지난 6월 국민들이 알면 도움이 되는 정부의 국 
민생활 정책을 정리한〈행복을 반올림하는 희망사다리 2013〉을 
발간했다. 

저소득층 취업희망자 •근로자，소상공인 •농어업인，어린이 • 


돈이 생기는 신기한 

산모 위한복지정책은 92쪽에 

고운맘카드 이용선택권 강화 
임신 ■출산 진료비 


건강한 태 o ᅡ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 
출산에 관련된 진료 y I 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임신확인서로 임신 o | 확인된 건강보험 7 ᅡ입자또는 피부양자 

혜택 내용 임신 ■ 출산 관련 진료 후 진료비 결제 가능한 e -바우처 
(고운맘카드) 제공. 임신당 5 ◦만원, 다태아의 경우 70 만원 
71존 산부인과 ■ 조산원에서 이용 가능 ᅱ 한방의료71관 포함 
71존 1일 사용한도 (6 만원) 적용 ᅳ 한도 적용 폐지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KB 국민은행，신한은행, 우체국 
e - book , PDF ( korea . kr / gonggam ) 와 디지털매거진 (‘ 랩진， 
애플리케01선)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02-3704-9828) 


행복을 반올림하는 



■ I , 顯 
1 _ 



■fSS 청소년，청년• 대학생，영유아 • 여성， 

다문화가정，노인，장애인 등 대상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체계적으로 정리 
돼 국민들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서비 
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했다. 

〈행복을 반올림하는 희망사다리 
2013〉은 정책별 해당 부처의 홈페이지 
와 담당 부서의 연락처도 함께 명시해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쉽게 접근하도 
록 했다. 또 관련 정책을 표로 알기 쉽게 정리해 국민들의 이해도 
를높였다. 

책자 말미에는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은 국민들의 실제 사례 
들이 실린 ‘사례 모음이 수록돼 있다. 보육원에서 자란 학생이 취 
약계층 아동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도와주는 디딤씨앗통장 
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이야기부터 전업주부였다가 정부 지원으 
로 전산회계사 과정을 공부해 취업을 하게 된 생생한 사례 등이 
포함돼 ^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기준이 되는 2013년 최저 생계 
비를 표로 정리해 국민들이 복지정책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했 
다. 이 외에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 정보를 상 
시적으로 찾아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 복지 •건강 취업 • 창업 등 
각 분야에 해당하는 기관을 소개하고 기관의 홈페이지 주소도 
함께 명시했다. 

이 책은 사회복지관，전국 보건지소，국민연금공단，고용지원 
센터，근로복지공단，읍 •면 • 동 주민센터，우체국，경로당 등 전국 
2만여 곳에 비치돼 있다. 0 글 ■ 김혜민 기자 


내삶^움이되는 정책이야 7 ᅵ ||冗||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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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60주년 참전국 대사에게 듣는다 


o 대사께서는 부임 전부터 한국과 아주 각별한 인연을 갖고 계시다 
고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한국인입니다. 제 아이들도 한국인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한국에 부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매우 기뻤습니다. 예 
전부터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을 존경해왔기에 주한 뉴질랜드 대 
사로 올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영광스러웠습니다; 

많은 뉴질랜드 병사들이 6 25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것이 뉴질랜드에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뉴질랜드 정부와 국민은 한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매우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6 싱5전쟁 
당시 한국을 위해 싸웠다는 데 큰 자부심을 느끼며，유엔의 노력 
을 지지하기 위해 파병된 약 6천명의 뉴질랜드 참전용사를 자랑 
스럽게 생각합니다. 6 .25 전쟁 중 희생된 45명의 전사자들에게 
헌사를 바치며，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잠든 34명의 뉴질랜드 전 
사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뉴질랜드 국민들은 또한 유엔의 노 
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 대사도 겸임하고 계시는데，남북을 오가며 가장 안타까운 점이 있 
으시다면. 

“저는 북한 대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북한을 방문 
하고 북한 지도자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 
이 겪고 있는 힘든 상황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뉴 
질랜드는 북한에게 도발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고，국제사 
회와의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발전하도록 권고하는 
것입니^;’ 


패트릭 라타 뉴질랜드 대사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60년간 계속 기여” 


뉴질랜드는 6 .25 전쟁 당시 7ᅡ장 먼저 참전 의사를 밝힌 나라로，육 ■ 해군 연인원 3,794명01 영국 연방군의 
일원으로 참전했다. 패트릭 라타 주한 뉴질랜드 대사는 7월 5일 KTV 에서 방송된〈정전 60주년，참전국 
대사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뉴질랜드의 6_25전쟁 참전 의미를 되새기며 양국 관계의 발전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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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가 남북의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갈습니다. 

“물론입니다. 뉴질랜드는 북한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에 참 
여하도록 유도하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원하고자 합니 
다. 그리고 동시에 뉴질랜드의 의사를 매우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북한이 도발행위와 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하기 바랍니다. 뉴질랜드는 북한이 더욱 긍정적인 행보를 취하도 
록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과 뉴질랜드는 수교 50돌을 맞았습니다. 양국 간에 어떤 부 
문에서 가장 활발한 교류가 있었는지요. 

“양국은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및 교역 관계도 매우 친밀하고，과학 •기 
술 분야에서도 협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교 50돌이었던 
2012년은 양국 수교의 여러 부분을 기념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역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뉴질 
랜드의 무용단 • 극단 • 예술가들을 한국으로 초청했고，뉴질랜드 
에서 (음악 순위) 1위를 기록했던 가수 싸이와 만날 기회도 있었 
^니다.” 

한 ■ 뉴질랜드 FTA 협정이 체결된다면 양국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한국은 뉴질랜드의 다섯 번째 교역 상대국입니다. 뉴질랜드로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 중 3분의 1이 한국 학생이며，뉴질랜드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한국인이 7위를 차지합니다. 뉴질랜드 역 
시 한국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 한 시장입니다. 

한 • 뉴질랜드 FTA 는 양국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 오고， 지난 
해 있었던 수교 50주년에 이어 다가올 50년간 양국 관계를 돈독 
히 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것입니다. 양국 기업이 상대국 시장 
에 더욱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투자기회 역시 늘어날 것입니 
다. 한국의 경제성장 목표에 크게 기여하고，중소기업 육성과 안 
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질랜드 역 
시 한국의 안정적 수출 대상국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FTA 
는 양국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최근 FTA 논의가 지 


체되고 있지만，머지않아 FTA 체결을 위한 노력과 협력이 재개되 
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인구의 1퍼센트를 차지하는 한국 이민자들이 뉴질랜드 사회 
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요. 

“현재 뉴질랜드에는 약 30만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약 
1만명의 학생들이 매년 뉴질랜드로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리 
고 매년 5만명의 관광객이 뉴질랜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자녀 교육，그리고 휴가지로 뉴질 
랜드를 선택해주신 것에 매우 감사합니다. 

한국인들은 뉴질랜드 사회의 많은 부분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분들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는 유명한 
한국인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뉴질랜드 국회의원인 멜리사 리(한 
국명 이지연)는 한국 외 국가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한국 여성이고，15세의 고보경 선수는 세계 최상급 아마추어 골 
프 선수입니다. 뉴질랜드와 한국 모두 고보경 선수가 자국 선수 
라고 주장하는데，본인은 자신을 한국인이자 뉴질랜드인으로 여 
기고 그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K 팝라 한국 영화 등 한류 열풍이 뉴질랜드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이미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 많이 알고 있 
습니다. 양국 관계는 6-25 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긴 역사가 
있고，지금의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수 싸이 
의 후속곡 ‘젠틀맨’의 음원이 뉴질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발표되 
었고，한국 드라마 역시 뉴질랜드 방송에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한류 문화가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 
다고할수 있습니다.” 

한국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뉴질랜드는한국과의 관계를 자랑스럽게 여기고，양국간수교관 
계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60년간 유지해온 한 
국과의 관계가 앞으로 더욱 튼튼하게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0 

정리 •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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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월 4일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 댄스스포츠 스탠더드 탱고 결승전에 참가한 우리나라의 황용하 ■ 송혜리가 화려한 탱고를 선보이고 있다. 


초여름 더위도 녹인 ‘젊음의 열가 

43개국 1,700여 선수들 경연…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화려한 폐막식 


O 때로는 화려하게 때로는 격렬하게. 40억 아시아인의 화합과 
배려의 축제인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이 6월 29일부터 7 
월 6일까지 열렸다. 

43개국 선수 1，700여 명은 개 •폐막식이 열린 인천삼산월드체 


육관을 비롯해 인천 • 안양 • 안산 일대의 9개 경기장에서 당구 볼 
링，체스•바둑 & e 스포츠，댄스스포츠，풋살，실내카바디，킥복 
싱&무에이，크라쉬，25미터 쇼트코스수영 등 9개 이벤트 (12 개 
종목)에 참가해 열전을 펼쳤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 당구 볼링，댄스스포츠 등 9개 종목 
168명(선수 121명，경기임원 34명，본부임원 13명)의 선수단이 출 
전했다. 

이번 대회 홍보대사인 당구 종목의 차유람 선수는 한 • 일전이 
펼쳐진 여자 10볼 결승전에서 승리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양정두 선수는 25미터 쇼트코스수영 남자자유형 50미터에서 금 
메달을 획득했다. 이 밖에도 많은 선수들이 메달 소식을 전했고， 
체스 혼성 단체전에 참가한 김유빈 선수는 아홉 살 최연소 국가 
대표로 관심을 모았다. 

이번 대회 개 • 폐막식은 임권택 총감독과 장진 총연출 등이 심 
혈을 기울여 준비했으며，일반 시민들이 함께 출연해 인천과 한 
국을 알리는 특별한 무대로 꾸며졌다. 0 


1 6월 28일 하얏트리젠시 인천에서 열 
린 환영행사 중 인천시립무용단원들 
이 부채춤 공연을 하고 있다. 

2 6월 29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개막식. 인천의 일반 시민인 
소래포구 사람들이 공연하고 있다. 

3 이번 대회 홍보대사인 차유람 선수 
가 7월 2일 송도컨벤시0[에서 열린 
당구 여자 10볼 개인전 32강전 경기 
룰^ᅡ고 있다. 

4 6월 30일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무에 
01 여자 51킬로그램 01초 g 준준결승 
전 제4경기에서 승리한 이선 선수. 

5 7월 2일 연세대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바둑 남자 개인전 준결승전에 
출전한 이동훈 선수가 중국의 탕 웨 
이싱을 상대로 경기를 하고 있다. 

6 우리나라의 양정두(왼쪽에서 두 번 
째) 선수가 6월 30일 도원수영장에 
서 열린 25미터 쇼트코스수영 남자 
자유형 5◦미터에서 금메달을 땄다. 




54 2013.7.8 위클리공감 


위클리 공감 2013.7.8 55 


































민원 해결 우수사례 ⑤ 국교ᅡ유공자 신분증명 간소화 


국가유공자 불편 없는 예우 펼친다 

대중교통 이용 때 신분증명 간소화… 보훈급여는 4 압류방지 전용통장’ 마련 



o “국가유공자증이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정은 알겠지만 유공자증서가 있어야 돼요.” 

“지하철 탈 땐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왜 버스만 안 된다는 거 
예요?，， 

“지하철은 국가유공자증으로 신분 증명이 되지만 시내버스는 
국가유공자증서를 보여주셔야 돼요. 규정이 그런 걸 어떡하겠습 
니까?” 

국가유공자인 김우현(가명)씨는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 버스를 
이용하다 버스기사와 실랑이를 벌였다. 국가유공자는 대중교통 
을 이용할 때 운임 감면 혜택을 받는다.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확 
인이 필요한데 철도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국가유공자증을，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는 국가유공증서(상이군경은 상이군경 
회원증)를 보여줘야 한다. 평소 지하철을 자주 이용했던 김씨는 
시내버스의 경우 국가유공자증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결국 김씨는 정상 요금을 내고 버스를 타야 했다. 

지난해 말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no 콜센터에 이런 내용의 민 
원이 접수됐다. 신분증명을 위해 필요한 절차일 뿐인데 오히려 국 
가유공자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일반 
인에게 신분확인을 요청하면서 어떤 곳에서는 주민등록증을，어 
떤 곳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하면 되겠느냐”며 “신분 
증명 방법을 일원화하거나 간소화하면 국가유공자들이 더 편리 
하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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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여객선을 탈 때는 더욱 복잡하다. 직접 관할 지청을 방문하거 
나 우편으로 승선권을 교부받아 유공자증과 함께 매표 창구에 
제시해야만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분증을 두 개나 챙겨 다 
녀야 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도 불편하고，현장에서 
는 긴가민가해도 규정대로 해야 하니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갈은 다툼이 사라질 전망이다. 민원을 접 
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보훈처에 개선을 요청했고，보훈처 
가 이를 받아들여 버스 • 지하철 • 여객선 등 대중교통 수단별로 제 
각각인 신분증명 서류를 국가유공자증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국민권익 위 제도개선총괄과 윤효석 전문위원은 “신분증명을 
간소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최근 한 민원인으로부터 감사하다 
는 전화를 받았다”며 “그동안 소소하다는 이유로 도외시한 생활 
속 작은 불편을 보훈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잘 해결하게 
된것같아기쁘다”고말했다. 

보훈병원 여성 환자용 다인실도 확대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끼지 110콜센터에 접수된 
보훈 관련 민원사례 187건을 분석했다. 보훈처와 손잡고 ‘신분증 
명 간소화와갈은국가유공자의 생활속‘손톱밑 가시’뽑기에 나 
선 것이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대표적이다. 현재 정부는 국가 
유공자와 유족에게 유공자 종류 • 등급에 따라 일정액의 보훈 급 
여금을 매월 지급한다. 하지만 수급자가 신용상 문제로 보훈 급 
여금 입금통장을 압류당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현행법상 보훈 급여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전용 
통장 제도가 없어 통장을 압류당했을 경우 별도로 법원에 압류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하거나，입금되기 전에 수급자가 직 
접 보훈 급여금을 수령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해 7월 민 
원을 제기한 서종태(가명)씨는 “통장 압류로 생활비 인출이 불가 
능해졌고，이 때문에 매월 지급일마다 은행을 방문해 보훈 급여 
금을 직접 받아왔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를 


받아들인 보훈처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의 보훈 급여금이 압류되지 않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보훈병원의 여성 입원환자용 다인실(4~6인)도 확대한다. 국 
가유공자와 유족은 전국 5개 보훈병원 어디에서나 각종 비용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성 입원환자용 다인 
실 (4 〜6인)이 부족해 오랜 기간 대기하거나 불가피하게 상급 병실 
(1~2인)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혜택 때문에 보훈병원 
을 선택했는데 일반 병원보다 더 비싼 입원비를 내야 하는 경우 
도있었다. 

민원을 제기한 이상은(가명)씨는 “지난해 신경과에 입원했는 
데 남자 환자용 5인 입원실은 있는데 여성 환자용 5인 입원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 병실 (2 인)을 이용했다”며 “추가 비용 때문에 부 
담이 컸다”고 말했다. 민원을 접수한 보훈처는 “진료과목별 성별 
입원대기 현황을 토대로 보훈병원의 입원 병상을 탄력적으로 운 
영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저렴한 가격에 병원을 이용할수 있도 
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무료건강검진 홍보 
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협조해 호 
국 •보훈의 달 (6 월)을 전후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홍 
보 부족으로 일부 국가유공자가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있 
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올해 역시 나라사랑신문(보훈처가 매월 
발행하는 보훈 관련 소식지)에 난 무료건강검진 안내를 뒤늦게 
보고 신청했지만 선착순 마감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 
가었었다. 

이를 반영해 보훈처는 홈페이지에 무료건강검진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최근 1년간 검진받은 대상자는 제외토록 해 더 많은 보 
훈 대상4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보훈처는 나 
라사랑신문의 수신처 변경을 전화로만 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민 
원을 반영해 우편 • 팩스. 이메일 등으로도 할 수 있게 절차를 바 
꿨다 .0 글■장원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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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통신© 



“시골냄새 전통시장 재미 쓸쏠해요” 

세종시 첫마을주변 오일장… 신탄진■공주•유성•조치원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하는 것 외에도 넉넉한 인심을 느끼고，흥정의 재미를 경험할 수 있다. 최근 세종시 입주민 
들 중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에 빠진 01들01 있다고 한다. 세종시 입주민들01 7 ᅡ봄 직한 전통시장을 소개한다. 


O 세종시 첫마을에 사는 주부 최모 (51) 씨는 한 달에 최소 두세 
차례 전통시장을 美 P 는다. 첫마을에서 차로 15~20분 거리인 유 
성시장이 그가 즐겨 장을 보는 곳이다. 최씨는 과거 대전에 살 때 
부터 유성의 오일장을 자주 이용했다. “대형 마켓에서는 찾기 힘 
든 먹을거리도 적지 않고，장을 보는 느낌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 
라고 그는 전통시장을 찾는 이유를 설명했다. 

오일장에서 최씨가 장바구니에 주로 담는 품목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주변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팔려고 들고 나온 채소 


나 콩나물，젓갈，장아찌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오일장이 토 
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어김없이 온천욕을 하기도 한다. 

지난해 말 세종시로 주거지를 옮기면서 최씨의 오일장 보기는 
한결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첫마을에서 유성 시장과 마찬가지로 
대략 차로 15~20분 거리에 공주 오일장이 서기 때문이다. 최씨 
처럼 오일장，혹은 전통시장에서 장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게 세종시만큼 입지여건이 좋은 곳도 많지 않다. 첫마을을 중심 
으로 동서남북으로 오일장이 서는 전통시장이 자리하는 까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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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쪽의 조치원 시장과 남쪽의 유성 시장，동쪽의 신탄진 시장 
과 서쪽의 공주 시장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 네 곳의 전통시장은 공교롭게도 첫마을을 기준으로 할 
때 동서남북으로 거의 등거리에 위치해 있어 어디를 찾든 왕복에 
걸리는 소요 시간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똑같이 전통시장에 
서는 오일장인데도 각각 특색을 지녀 은근히 다른 매력이 있다. 

조치원 오일장은 세종시 최대의 전통시장인 조치원 시장을 근 
거지로 한다. 이른바 ‘4, 9장으로 매월 4일，9일，14일 등에 선다. 
예로부터 교통 중심지에 위치해 있던 덕에 도시 규모에 비해 장 
이 상당히 큰 편이다. 멀리는 증평이나 괴산 등 충북 지역의 상인 
들 가운데도 이곳에 물건을 팔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 

조치원 시장은 오일장이 서지 않는 날에도 문을 여는 가게들 
이 많은 상설 전통시장이다. 그만큼 전통시장으로서 입지가 단단 
한 편이라는 뜻이다. 제철 채소와 과일 등 먹4거리가 풍부하고， 
요즘은 마늘과 감자，각종 푸성귀，자두 등이 많이 쏟아져 나온 
다. 여름과 가을에는 각각 조치원 특산 과일이기도 한 선도 높은 
복숭아와배를구하기 쉽다. 

최근 시장 주변의 공사 등으로 주차 공간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게 흠이라면 흠이다. 

공주 오일장은 백제의 고도인 공주를 대표하는 산성시장에 오 
일장이 선다. ‘1，6장:으로 매월 1과 6으로 끝나는 날에 장이 열린 
다. 공주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통틀어 면적이 가장 넓은 지 
방자치단체 가운데 하나이다. 바꿔 말해 배후 시골 지역이 그만 
큼큰곳이라는 뜻이다. 

장도 보면서 가족 나들이 하기 좋아 

이런 까닭에 공주 오일장에서는 자경 농민들이 들고 나온 농산물 
이나 각종 산나물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세종시 주변의 주요 오 
일장들 가운데 시골 할머니들의 좌판 비율이 가장 큰 편에 속한다 
더구나 시골 구석구석을 오가는 버스터미널을 끼고 있어，공주 오 
일장은 시골 냄새가 특히 물씬 난다 물건을 팔러 나오는 사람도 많 
지만，사러 나오는 시골 사람들의 발길 또한끊이지 않는다 

공주의 대표적 명소인 공산성이 시장 건너편에 있고，금강도 
지척이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장보기를 할 수 있다. 유료이긴 하지 
만 전통시장치고는 주변에 주차공간도 비교적 많은 편이다. 

대전의 유성 지역은 현대적인 분위기가 돋보이는 한국의 대표 
적인 유흥관광 지역이다. 하지만 유성 오일장은 전통적이면서 토 
속적인 분위기를 꿋꿋하게 이어오고 있다. 오일장이 서는 시장 


자체의 면적은 인근 지역의 오일장들에 비해 다소 적지만，대전이 
라는 광역시를 낀 덕인지 활기만큼은 으뜸이다. 

중부권 일대는 물론 전국적으로 이름난 맛집이 많은 게 유성 
오일장의 특징이다. 백화점이나 대형 슈퍼에서는 찾기 힘든 음식 
코너가 특히 잘 발달돼 있다. 장을 보지 않고 오로지 토속적인 식 
사를 하기 위해서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번화한 도시의 한쪽에 장이 서다 보니 교통이 매우 혼 
잠하고 주차 공간을 찾기가 만만치 않다는 게 단점이다. 조치원 
장처럼 ‘4, 9장’이다. 

과거 대전 북쪽 지역의 물류 중심이자 상권의 핵심이었던 신탄 
진의 오일장은 매월 3일과 8일에 열린다. 도시화로 인해 상대적 
으로 규모가 줄었지만，여전히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이 
많은 충북과 경북 지역이 멀지 않아서인지 다양한 한약재들이 
눈에 띈다. 

도시 지역에 들어서는 오일장이지만 시골 장터에서만 볼 수 있 
는 민물고기 • 젓갈 등 다양한 상품들을 볼 수 있고，장터국수 같 
은 음식 코너도 잘 발달돼 있는 편이다. 가까이에 대청호가 있어 
자동차 드라이브나 가족들 바람 쐬기도 좋다. 0 

글과 사진 ■김창엽(자유기고가) 


0 — 

오일장 제대로 이용하는 방법 

카풀로 주차부담 줄이고，여름철엔 위생에 유의해야 

오일장을 볼 때 염두에 두어0 ᅣ 할 게 몇 가지 있다. 먼저 장을 보러 갈 때 
가능한 한 카풀을 하는 게 좋다 오일장이 설 때면 시장 주변의 교통이 
나 주차 사정01 좋지 않은 경우7 ᅡ 많71 때문01다 01웃01나 직장 동료와 
같01 움직01면 흥정할 때 재 □ |도 크고, U |용 지출도 줄일 수 있다 
오일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오일 
장01 서지 않는 날에도 문을 여는 시장 내 점포의 주인들, 그리고 오일 
장만을 돌며 물건을 파는 현대판 보부상들，마지막으로 해당 오일장에 
만 물건을 팔러 나오는 주변 시골 지역 사람들01다 01들01 취급하는 물 
건은 원산지 등이 각각 다를 수 있다. 

오일장은 혼잡스럽고 다소 지저분한 느낌01 들 수도 있다 반면 일반 
마트나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물건도 다수 있고，엽기적 
인 느낌이 들게 진열돼 있는 상품도 구경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거의 
똑갈아 보이는 상품이라도 상인에 따라 가격차가 클 수도 있다 
여름과 가을의 오일장은 가까운 시골에서 생산된 특산의 싱싱한 농 
수산물을 많01 접할 수 있는 게 무엇보다 큰 장점 o I 다 한편 71능하다면,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로 한끼를 때우는 것도 오일장 보구 I 의 맛을 더해 
준다. 다만 여름철에는 위생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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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한식 오디세이 

참깨 • 영계로만든냉국，임자수탕 


o 초복 01 목전에 다가오면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 우리 조상 
들은 자칫 건강을 잃기 쉬운 여름을 다양한 복달임 음식으로 견뎌냈 
다. 임자수탕은 그중에서도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 o | 참으로 안타까운 
음식이다. 임자수탕은 참깨를 임자라고 부른 데서 붙은 이름인데 깻국 
탕, 백마자탕(白麻子湯)이라고도 한다 

참깨를 닭국물과 함께 갈아 시원하게 냉국으로 즐기는 임자수탕은 
궁이나 반가에서 먹던 여름 보양음식이다. 고종의 오순(五旬)잔치를 기 
록한 19이년의〈진연의궤〉에는 임수탕(佳水湯)이라는 이름으로 올라 
있는데 그 요리법을 “영계를 고아서 밭친 찬 국물에 껍질을 벗긴 참깨 
를 볶아 갈아서 밭친 것을 섞어서 만든다”고 했다. 우리 궁중음식의 특 
징으로 음식을 상약으로 보는 약선(藥應)의 개념을 들 수 있는데 임자 
수탕은 그 전범01라 할 만한 찬선01다. 

중국 최고(最古)의 약물학서〈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은 깨의 효능 
을 “허약과 오장을 보하고 71력을 돕는다. 살을 찌우고 두뇌를 좋게 하 
며, 사고 1( 邪氣)와 풍한 OILS ) 을 다스린다”고 했다. 

우리의〈동의보감 凍醫 寶鑑)〉역시 깨를 단방보약(單方補藥)으로들 
고，사람의 생명을 ， I 르는 곡식 중 첫 번째로 꼽았으며 “오랫동안 계속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으며，굶어도 배고프지 않고 수명이 연 
장된다”고 했다 게다가 깨는 맛까지 뛰어나서 가히 일거양득의 식재료 
라 할만하다. 

닭도 보신식품으로는 상당한 성가를 자랑한다. 중국 명(明)나라 때 
의〈본초강목(本草網■)〉은 닭에는 “보양(補陽)하는 성질이 있어 속이 
차가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을 
지닌 참깨와 영계로 만든 임자수탕은 삼복더위에 땀을 많이 홀려 지쳐 
있는 사람들의 열을 내려주고 ， ] I 혈의 순환을 도와 체력을 보강해준다 
고 한다. 건강에도 좋지만 담백한 닭고고 ᅵ와 고소한 참깨가 잘 어우러져 
맛도 있고 소화도 잘 된다. 

아쉬운 것은 임자수탕을 내던 몇 안 되는 서울의 음식점들이 대부분 
메뉴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렸다는 사실이다. 사먹기가 힘들다면 집에 
서 만들어 먹으면 된다. 옛날에야 얼음도 귀하고 냉장고도 없었으니 일 
반 가정에서 해 먹기가 힘들었지만 지금이야 세상이 어디 그런가 



올여름에는 임금01 먹던 임자수탕을 집에서 즐겨보자! 

1957년에 한희순 등이 저술한〈이조궁정요리통고(李朝宮延科理通 
敢)〉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깻국탕 조리법을 소개한다. 한희순은 조선 
시대의 마지막 주방상궁으로 고종，순종의 음식을 담당하였으며 중요 
무형문화재 제38호인 조선왕조 궁중음식 1대 ， I 능보유자였다. 

“닭을 잡0 ᅡ서 내장을 빼고 물을 붓고 삶는다. 참깨는 타지 않게 잘 볶 
아 절구에 살짝 찌어서 키에 까불러 껍질을 벗기고 절구나 망에 갈아 
서 체에 걸러 깻국을 만든다 닭 삶은 국물에 깻국을 타서 소금으로 간 
을 맞추고 차게 식힌다. 소고 71 는 다져서 봉오리를 만들고 양, 등골， □ | 
나리 등으로는 전유어를 부친다. 달걀은 황백지단을 부친다 표고버섯 
도 구형으로 썰어서 참기름에 살짝 볶아 놓는다. 감국잎은 녹말을 씌 
워서 끓는 물에 살짝 데친다. 

이상 여러 가지 재료를 같은 크기로 썰어 닭고기(닭 삶은 것을 굵직 
굵직하게 찢어 쓴다)와 함께 그릇에 담고 차게 식힌 깻국을 붓고 감국 
잎과 실백을 띄운다 얼음을 두어 덩어리 깨뜨려서 띄우면 더욱 시원한 
맛 01 난다.” 0 글 ■ 예종석(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음식문화평론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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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카툰 I 파랑새를 찾아서 


古소 I 가디로 말古{권… 


글과그림 ■ 최영순 




모든 사람은 같다. 다만 사람을 다르게 하는 것은 천성적인 것이 아니고 
덕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 볼테르(프랑스 계몽주의 철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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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호 


‘세계 첫 근세’ 송(末)을따르자 

〈중국화하는 일본〉 


O 2011년 2월〈월 스트리트 저널〉은 ‘뜨는 중국01 지는 일본을 제쳤 
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2010 년 국내총생산 ( GDP ) 기준으로 중국이 
일본을 누르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면서 두 국가 사이에 미 
묘한 감정들01 교차되고 있다는 내용의 71사였다. 오랫동안 세계 2위 
의 경제대국 자리를 유지하던 일본이 그 자리를 중국에 내준 ‘초유의 
사건을 두고 이 언론은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으로서 중국은 떠오르 
고 일본은 가라앉았다는 것을 상징한다”며 “이는 동시에 한 시대를 
마감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로부터 약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메01드 인 재팬 (Made in Japan )’ 신화는 무너지고 있으며 장71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를 살리71 위한 ‘0 ᅡ베노믹스: 효과는 분 ◦ ᅣ별로 명암01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위기를 역사적인 관점으로 분석한 책이 일본 사회에서 호평을 받고 있 
다. 저자는 오늘날 일본 01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일본 01 중국을 배우지 않았 71 때문” 01 라고 주 
장한다 일본인들로서는 다소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주장이지만 더 나아가 “일본이 당나라 시 
기까지는 중국에서 배웠지만 송나라 (960~1279) 시기부터는 별로 배우지 않았다는 점은, 바람 
직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대사건”이라고 말한다 송나라 이후 중국의 ‘근세’를 받아들이지 않 
고，‘에도 시대를 맞이하면서부터 일본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됐다는 것이다. 

저자 요나하 준은 중국의 송(末)나라를 세계에서 최초로 ‘근세’에 들어간 지역이라고 분석한 
다. “송이라는 왕조는 당나라까지의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도입한 글자 그대로 ‘획기 
적’인 왕조01며 그 송나라에 도입된 사회 체계가 중국에서도，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현재에까지 
이어지고았다”는 주장이다. 

송나라 이후 중국 사회는 과거제도를 도입하면서 세습정치를 정리하고 신분을 자유화했다. 
반면 누구나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치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던 일본은 상류계급의 
집안끼리 직위를 나눠 가지고，집안 내에서 후계자를 육성하는 교육 시스템에 의존해 관료를 
채용하는 관행을 오랫동안 지속해갔다. 귀족 세습정치를 정리한 송나라는 중앙에서 훈련된 관 
리를 지방에 내려 보내는 중앙집권적 군현제를 뿌리내린 대신 경제와 사회는 철저하게 자유화 
했다. 

저자는 “일본 011 천 년 전에 글로벌 스탠더드인 중국화의 71 회를 놓쳤다”며 “01 제라도 중국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신고용，연공서열제 등 일본식 복지국가에서 벗어나 자유시장 경제 
중심의 신자유주의(송나라)적 국가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이 책의 메시지다. 

신선한 시각과 다양한 사례들을 씨줄과 날줄처럼 촘촘하게 엮은 이 책은 인문서로서는 드물 
게 30 만 부 이상 판매되며 베스트셀러에 올랐고，특히 도쿄대 구내서점에서 판매율 1 위를 기록 
하는 등 일본 지식인 사회에 이슈가 되었다. 새로운 시각으로 일본,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역사 
를 읽고 싶은 01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 글 . 김혜민 71자 


중국화 
21 1 


동시아 1천년 문명의 충들 



요나하준지음 
페이퍼로드 ■ 14,800 원 


새로 나온 


:: 너는가슴율따라 
三：: 살고았는가 



너는 가슴을 따라 살고 있는가 

홍영철지음 
북스넛 ■ 19,80 ◦원 

르네상스 예술의 거장 미켈란젤로 부오나로 
티, 천재 시인 랭보 등 세상을 변화시킨 예술 
가 20명의 인생 이야기를 다룬 책이 출간됐 
다 01 책은 꼿꼿한 자존심으로 스스로의 삶 
을 명작으로 만든 미켈란젤로, 늦깎이로 시 
작했지만 그림의 모든 것을 보여준 고흐 등 
창조적인 삶을 살았던 이들을 통해 이 시대 
를 사는 우리들에게 의 □ I 있는 삶01 무엇인 
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시인인 저자는 
“창조적인 사람들의 삶은 곧 인문이며 인문 
을 모르고는 창조적으로 살 수 없다”며 풍 
부한 자료를 통해 예술가의 스토리를 풀어 
낸다. 


용서라는 고통 

스티븐 체리지음 
황소자리 ■ 1만明00원 

“그들을 꼭 용서해야 하는 건가요？” 

01 책은 살인 범죄로 10대 0 ᅡ들을 잃은 어느 
어머니의 질문으로 시작된다 교구 사제였던 
저자는 그녀에게 “용서를 떠올리기엔 아직 
이릅니다”라고 답한다 신학자이자 심리학 
자인 저자가 용서의 진정한 의미，실천 방법 
등을 분석한 책이 나왔다. 저자는 신학, 의 
학, 심리학 연구 자료를 찾아보고 참혹한 사 
고와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며 피해자 입장에서 용서와 화해의 
과정을 모색한다 저자는 “용서를 한다는 것 
은 도덕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어려운 도전과 
마주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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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장 0 ᅡ름답고 평화롭고 01상적인 공간으로 자주 묘사된다. 그래서 
“초기 무슬림들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의 정원을 잠시 엿보게 해주는 
지상의 정원을 어느 곳에나 만들었다”(내셔널지오그래픽 편저〈이슬람 
문명이 남간 불후의 유산 1001가지 발명〉)고 한다. 8세기 이후 스페인 
에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이슬람 지역으로 정원 양식이 퍼져 
나간 것은, 천국의 낙원을 지상에 재현하려는 의지의 소산이었다는 것 
이다. 

얼마 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다녀왔다 ‘천국의 낙원을 미리 체 
험해보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결과적으로 나는 그곳에서 소망스 
러운 낙원을 미리 맛보지는 못했다 그 원인은 복합적이었지만 무엇보 
다 내 마음이 바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풍경에 새겨진 문 
장 하나를 구한 것은 감사한 일01었다. 

한국의 소박한 전통 정원을 새롭게 재현해놓은 정원01 있었는데, 창 
호지 위에 쓰인 글귀가 인상적이었다. “뜬구름 갈은 인생에서 우연히 
반나절 한가함을 얻는다(浮生偶得半티間).” 한가한 틈[間]을 내어 정원 
일을 하거나 정원을 거니는 사람들을 위한 변론이라 하겠거니와 바쁘 
다고 자신도 주위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기 일쑤인 우리네 장삼이 
사들에게 새삼 경종에 가까운 메시지가 아닐까 싶었다 

정원은 일종의 틈이 아닐까 공간적으로 천국과 지상의 틈이고，시 
간적으로 노동과 여가의 틈01다.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을 꿈꾸게 하 
는 틈이다 @ 글. 우찬제(문학평론고ᅡ, 서강대 문학부 교수) 


O 헤르만 헤세(1877~1962)는 집을 옮길 때마다 정원을 만들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에 밀짚모자를 쓴 헤세는 정원에서 토마토 가지도 
묶어주고 해바라기에 물도 주었다. 싱그러운 함박웃음으로 포도를 수 
확하기도 했다. 적어도 헤세에게 있어서，정원은 문명으로부터 벗어나 
몸을 맡길 수 있는 자연의 리듬이었다. 혼란스럽고 고통에 찬 시대에 
영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안식처였다. 정원일을 하면서 자연과 인 
생의 비의를 성찰했던 헤세는 이렇게 적었다 

“얼마 안 가서 우중충한 쓰레기와 죽음을 뚫고 새싹들이 솟아오를 
것이다. 썩어 분해되었던 것들은 그렇게，새롭고 아름다우며 다채로운 
모습으로 힘차게 다시 되살아난다. 이러한 자연의 순환은 단순하고 명 
징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을 깊은 생각에 빠뜨리며，모든 종교는 예감 
에 가득 차 경배하듯 거창하게 그 의 □ |를 해석해낸다.”(헤르만 헤세〈정 
원일의 즐거움〉중에서) 

신학교 중퇴, 자살 □ |수 등으로 젊은 날을 방황과 고통 속에서 보냈 
던 헤세를 살리고, 그의 문학 상상력에 생명을 지핀 것이 정원일01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연으로 돌아가 상상적 희열에 들뜰 수 있었던 
것은 헤세의 행운01자 그의 독자인 우리의 행운 ◦ |었던 셈01다. 확실히 
헤세에게 정원은 특별한 ‘장소애(場所愛， topophilia )’ 의 대상01었다. 

그토록 정원을 사랑했던 것은, 그가 정원에서 현실의 질서와는 다른 
공간 감각을 느꼈기 때문이다. 어쩌면 속세와는 대별되는 성소(聖所) 
처럼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하긴 어찌 그런 느낌이 헤르만 헤세에게 
만 국한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잘 꾸며진 정원에 들어서면서 전혀 
다른 공간으로 스며들고 있음을 시나브로 느끼는 것은, 차라리 자연스 
러운 일 아니겠는가. 

그도 그럴 것01 동서를 막론하고 정원은 현실적01고 공식적인 공간 
과는 변별되는 탈현실적이고 초세속적인 문화적 인공자연으로 발명 
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에서 오래된 정원은 흔히 무롱도 
원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거니와 서양에서도 에덴동산과 갈은 천국 
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특히 서양에서 정원은 이슬람의 발명품이 
라고 얘기되는데，코란에서 에덴과 갈은 정원은 명상이나 성찰하기 좋 


소^4 공감 


多 _■ 


호 


m 




1一 


T 그 


갈은 인생에서 


우연히 반나절 한가함 얻을까 



64 2013.7.8 위클리공감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책 


4재令쩍 M 斗여 

의료 _U I 걱정 H 강보험 01 
책임지겠습니다! 

、대 중증질환: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구분 

2013년 

2014!년 

201면 1 2 omd 

의약품 


•항암제등 고가의약품 

* 약가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보험 적용 

검사 

수술 

초음파검사 
(10 월) 

영 사 
(MRI 등) 

• 방사선치료 • 검사(유전자 검사 등) 

■ 수술 관련의료행위 •교육상담료 

치료 

재료 



.심장•뇌수술재료 
- 행위 연계 수술재료 님 1 - ^로새 


• 국민 부담은 최소화 하겠습니 다. 

- 재원은 건강보험 적립금과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조달 

- 건강보험료는 물가수준 및 수가인상 등을 고려해 통상적 수준에서 관리 
*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 : 3.04% H 4 년 인상률 : 1.7%) 

• 4대 중증질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4대 중증질환 이외 다른 질환의 건강보험 혜택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꼭 필요한의료!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의료비 부담이 크고 치료효과가 우수한 수술，의약품，검사 등은 모두 건강보험 적용 

- 가격이 비싼 최신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일부 비용 지원 


총진료비 ► 

본인부담금 ► 


* 수술후고가항암제투여등 


총진료비 ' 


^인부담금 ► 


+ 뇌동맥류수술 

► 연도별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 


1 , 918 만원 

한 H ^ 향후 
1,625 만원 J 98 만원 


ᅀ 보건복지부 

MINISTRY or HEALTH WCLrARC 

콜센터 129 


h-well 


국민건강보험 


o 


고객센터 1577-1000 


w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지원센터 1644-2000 



































